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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rough what content structure keywords related to CSV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for 10 years from 2011 to September 2021. As a result of topic modeling related 

to CSV, similar concept confusion frames, CSV development necessity frames, and discussion necessity 

frames were common in news articles and blogs. However, in the case of news articles, there was a 

difference in cooperation and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olving problem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 win-win frame for local communities, and a strategy frame for securing 

competitiveness for blogs.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our major centrality indicators 

of news articles and blogs related to CSV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it was possible to guess the 

similarity of semantic network between news articles and blogs. Finally, as a result of QAP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news articles and blog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ews article agenda and the blog agenda. In addition, as a result of MR-QAP 

regress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genda shown in the news article also affects the agenda 

shown in the b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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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 소득의 양극화 등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이 점차 극대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 이슈들에 대해 기업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화되고 있다(Ashrafi, Magnan, 

Adams and Walker, 2020).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기업 차원의 사회 공헌 활동이 지속적으로 실천

되고 있지만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Porter and 

Kramer, 2011). 이에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주변부가 아닌 비

즈니스의 핵심으로 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

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이 주목받고 있

다(Yoo, 2019).

공유가치창출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이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식을 비즈니

스 시장으로 인식함을 통해 기업의 성공과 사회 발전

을 연결시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Porter and Kramer(2011)가 

주장한 공유가치의 개념은 기업의 성공을 사회적 문

제 개선과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

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한편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국내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일반 공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시키고 인지시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당성,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경

영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공유

가치창출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수행되

는 활동이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 실행 기업의 접

근 방식과 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공유가치창출 활동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향후 공유가치

창출의 방향 정립과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Yoo, 2020).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관련해 일반 공중은 

TV뉴스, 기사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있으며, 기업은 신속한 확산력 바탕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

고 있다(Kim, Kim and Kim, 2013). 특히 CSR, 

ESG 등 공유가치창출과 유사한 기업 활동들이 다

수 존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적 이슈의 특

성으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더욱 미디어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Ahn, Lee and 

Yi, 2021). 이와 함께 소셜 미디어의 경우 일반 공중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홍보, 고용, 정보 전

달 등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때 중요

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Chae and Park, 2018),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공유가치창출의 내용 구

조를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기

업 활동에 대한 메시지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다

면, 활동에 대한 효율성이 하락하게 되는 등 효과에 

대한 명확한 측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미디어로서 뉴스기사와 블로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이슈가 전달되고 의미가 형성되는지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관련

해 일반 공중은 TV뉴스, 기사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있으며, 기업은 신속한 

확산력 바탕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과 커뮤

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Kim et al., 2013). 

따라서 공유가치창출과 관련해 각 미디어가 어떠한 

의제를 부각시켜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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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업을 통해 미디어별로 경제적 이슈에 대해 

소비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경제적 이슈에 대해 노출되는 주요 

경로에서 어떠한 프레임을 중심으로 정보를 획득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경제적 이슈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다. 즉, 공유가치창출은 일반 소비자, 주주, 직원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활동으로서, 프레이밍 이론과 의제설정 이론을 통해 

공유가치창출 관련 내용 전달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는 것이다. 예컨대, 공유가치창출이 부정적인 프레임

으로 일반 공중에게 소구되고 있다면, 어떠한 점이 

부정적으로 부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뉴스

보도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의

제를 확인함으로써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

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 공중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경

제 현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제공하는 현

실경제와 미래경제에 대한 정보 추구 욕구는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 뉴스 가치에 대한 기

자와 수용자 집단의 인식 차이를 객관화하고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Yang, 2009). 특히 

경제 뉴스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정보 

생태계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으며,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이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경

제 뉴스 제작과 생산 과정에 함의를 도출할 수 있

기 때문에 경제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의 영역을 동

시에 살펴보아야 한다(Lee and Pae, 2016). 

2022년은 공유가치창출 개념이 등장한 후 10여 

년이 된 시점으로 공유가치창출은 CSR에 적극적이

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서 지목됨과 함께 그간의 이행되어왔던 CSR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에 따른 설득적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기에(Lee, 2021), 공유가치창출을 둘러싼 이슈의 경

향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

유가치창출과 유사한 개념인 CSR에 대한 트위터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Chae and Park(2018)

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에서의 이슈 논

의 경향성을 파악함에 따라 기업 활동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더욱 정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경

영성과, 고객충성도, 사용 의도 등의 종속변수에 미

치는 효과성을 분석하는 형태이거나 개념 및 사례를 

정리하는 형태의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Lim and 

Chun, 2018).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

는 연구 계획 시에 구성한 척도 범위를 벗어나는 탐

색적인 분석은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어

떠한 정보를 수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공중들이 

경제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미디어인 뉴스

기사와 일반 공중의 자기표현이 드러나는 소셜 미디

어로서 의제 형성에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블로그의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이 목적을 이루고 

성과를 달성하려면 실천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하는

지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 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공유가치창출 관련 뉴스기사와 블로그에 담겨진 정

보인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 공유가치창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뉴스기사는 전통적으로 의제설정과 

프레이밍을 통해 수용자들의 의견 및 의제 형성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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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쳐왔으며, 블로그 또한 언론과 유사한 파급

력을 갖고 사회적 의제 설정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

하는 소셜 미디어로서 다른 소셜 미디어에 비해 더 

긴 텍스트를 기반으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기 때

문에 텍스트 분석 대상으로 적합할 것이다(Ki and 

Ahn, 2020). 

특히 블로그 이용자는 정보를 새롭게 생산하며 의

견, 논평, 확인, 분석 등을 통해 뉴스 보도 내용을 재

생산함으로써 능동적인 형태의 생산자 역할에도 참여

하고 있다(Kwon, 2017). 이와 같은 블로그 이용의 

특징과 함께 온라인 공간의 특성은 이용자들이 의견

을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자유로운 정치적 행위

의 집합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론장’의 현실화에 

기여한다(Rheingold, 2003). 한편,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 실재감 정도와 자기표현 수준에 따라 여섯 가

지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그중 블로그의 경우 사회적 

실재감은 낮지만, 자기표현이나 자기노출 수준은 높

은 소셜 미디어로 분류된다(Kaplan & Haenlein, 

2020). 이에 블로그는 온라인 시대에 일반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장에 대한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으며(Park and Nam, 2008), 다양한 소셜 미디

어 중에서도 온라인상의 공론장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뉴스기사와 블로그 각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의제 및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뉴스기사와 소셜 미디어 

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에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개별 이슈에 대한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해 특정 이슈에서 나타나고 있는 

프레임의 구조를 분석해 각 미디어 별로 프레임에 

어떤 구조적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속성들 간의 의미연결 정도를 시각화하여 의미

구조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간 구조 유사성을 살펴

봄으로써 미디어 간의 의제설정의 상관관계를 살펴

볼 것이다.

한편, 기존에 휴먼 코더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뉴

스기사 또는 블로그 내용들을 비교하는 기존의 방법

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

양한 의제 및 프레임에 대한 탐색적 분석이 부족하

다. 대부분의 내용 분석 연구들은 의제 또는 프레임

과 관련된 범주를 먼저 선정한 후 이를 척도로 평가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척도가 

되는 내용에 벗어나는 범주화는 불가능하다는 한계

를 갖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토픽모델링 분석과 의

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휴먼 코더로 연구했던 내용 

분석의 방법론 및 설문 중심의 효과성 탐색 연구 등 

기존 공유가치창출 실증 연구들이 지닌 한계점을 보

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주요 의제가 전이되는 경로가 전통적 

뉴스 미디어를 넘어서 포털, 소셜 미디어 등으로 다

양해졌기 때문에 다중 미디어 이용과 능동적 수용자

로 설명될 수 있는 미디어 의제설정 이론은 현대사

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한다(Lee and Choi, 

2020). 특히 블로그 이용자들은 미디어의 역할과 같

이 사회의식을 표현하고 사회적인 이슈를 전달하고자 

하는 동기를 기반으로 블로그 활동을 전개하며 이슈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블로그 

활동을 위해 사회적 여론을 구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Kim and Yoon, 2008). 이에 경제적 이슈인 공

유가치창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기반으로 의

제를 형성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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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2.1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활동 

점차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며 사회적 문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구매하

거나 이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Research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202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인 Research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2020)에서 실시한 ‘2020년 

소비자 체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 연구’ 결과, 소

비자가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중요도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이윤추구(24.7%), 지역 사회 공헌(16.9%), 

환경 유지 및 지속 가능성 추구(15.7%) 순서로 나타

났다. 즉, 가치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대기업

의 이윤 추구도 사회적 가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처음으로 제시

한 개념인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Porter and Kramer, 

2011). 공유가치창출은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적

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경제적 이윤 창출과 동시

에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Porter and Kramer, 2011). 

즉, 사회적 문제를 기업의 경영 전략 및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Jo, Auh, 

Jeong and Kim, 2014). 

공유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은 경영자의 역할이 기

업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익을 촉진하고 

확장함으로써,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목표가 존재한다는 이해관계자 

이론(Freeman, 1984)의 근간을 지지한다(Strand 

and Freeman, 2015).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서는 이익․비영리, 사적․공적 경계를 넘어서는 새

롭고 강화된 형태의 협력이 요구되는데, 기업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의 성공률은 

희박하기 때문이다(Porter and Kramer, 2011).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

계 관리에 있어 충분한 효율성을 갖고 효과성을 보

여주는 방법으로 포용적인 관점에서 주주로 한정되

지 않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경제적․사회

적 관심사를 고르게 반영해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Choi, Lee and Kim, 2015). 

2011년 공유가치창출이 Porter & Kramer(2011)

로부터 처음 제시된 이후 국내에서도 공유가치창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이에 Lim and Chun 

(2018)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공유가치창출에 

관한 사회과학분야의 국내 연구 43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념 및 사례연구 28편(65.1%), 실증

연구 15편(34.9%)로 구분되었고, 선행연구들은 대

체적으로 공유가치창출 효과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바

탕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광고 산업을 중심으로 공유

가치창출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Lee and Lee(2020) 

연구에서도 공유가치창출과 성과와의 영향 관계를 분

석하는 연구가 23편(92%)으로 사례연구 2편(8%)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양적연구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Na and Park(2020)은 공유

가치창출의 연구와 관련하여 개념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척도개발 연

구는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 면접(FGI)을 실시해 공유

가치창출의 측정항목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공유가

치창출의 구성개념을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협

력적 가치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으며 각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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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구성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공유가치창출 개념은 2011년 등장한 것으

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의 공유가치창출 성과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유가치창출에 대

한 보다 명확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보

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떻게 일반 공중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Noh, 2015). 미디어는 현실 관련 이슈들

에 대해 특정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제시

하는데, 이는 이슈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고 및 판단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Iyengar 

and Kinder, 1987).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경제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와 소비자들의 심리는 경험적으로 연관성이 있

음을 확인해왔다(Lee and Shim, 2017; Doms & 

Morin, 2004; Starr, 2012). ‘불황’, ‘경기침체’ 등

의 부정적 단어를 사용한 미국 주요 30개 신문의 경

제 뉴스가 소비자 심리변화 및 소비 행위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한 Doms & Morin(2004)은 경제 상

황에 대해 부정적 논조를 사용한 기사는 실제 경제 

상황을 통제하고도 독립적으로 경제 소비를 위축시

킨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반대로 경제 회복과 같은 

긍정적 뉴스는 소비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Lee and Shim(2017)의 연구에서도 

경제가 수축되는 시기에는 언론이 어떠한 관점에서 

경제 이슈를 보도하는가에 따라 소비 및 산업 활동

의 결과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미래경제에 

대한 전망 관련 보도가 대통령 지지도에 직접 영향

을 미쳤고 이것이 실제 경제 호황 혹은 불황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특정 프레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수

용자들은 경제적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판단하

는 것이 아닌 언론이 구성한 프레임을 기반으로 인식

을 형성하게 되며, 언론이 특정 프레임을 강조하게 

되면 뉴스 수용자들은 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

게 된다(Kim, Yoo and Oh, 2020). 경제 이슈의 

경우 개인은 데이터 분석과 관찰이 용이한 기업보다 

언론의 보도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주변 

정보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 뉴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Lee and Park, 

2016).

또한 공유가치창출을 중심으로 어떠한 의제가 형

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기

업이 어떠한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일반 

공중에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활동의 정당성 확보 여

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Jahdi & Acikdilli, 

2009). 예컨대, Cha and Kweon(2015)은 ‘창조

경제’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설정 의미연결망 분석

을 수행하였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창조경제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차원으로 소개되었으며 

2012년에는 ‘경제’가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하고 국

정 운영 방향으로 의제 논의가 전개되는 경향을 보

였다. 2013년에는 ‘창조’, ‘경제’, ‘창조경제’ 세 단어

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미래 경제 모형으로 성공시키

고자 하는 경향성을 확인했으며, 2014년에는 창조

경제의 구체적 계획과 실행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었

다. 즉, 언론이 창조경제 이슈를 주로 경제적 차원에

서 의미화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에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뉴스기사가 어떠한 내

용 구조를 통해 이슈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경제 이슈와 관련된 뉴스기사는 기업

의 시장 전략과 미래 비전에 도움을 주며, 일반 공중

의 합리적 경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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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Lee and Park, 2008). 또한 일반 

공중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경제 현장은 제한적이

기 때문에 미디어가 제공하는 현실경제와 미래경제

에 대한 정보추구 욕구는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따

라서 경제 뉴스 가치에 대한 기자와 수용자 집단의 

인식 차이를 객관화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Yang, 2009). 

경제 이슈에 대한 뉴스기사 논의는 중요한 학술적 

탐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및 선입견 등 경

제 영역이 갖는 특징으로 인해 관련 연구들이 미흡

한 상황이다(Lee, 2012). 다만, 경제 뉴스와 관련

하여 특정 이슈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영역으로 

생산자와 수용자의 인식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Yang, 

2009; Lee and Pae, 2016)이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경제 영역에서 점차 증대되는 공유가치창

출 중요성에 주목하여, 경제 이슈를 공유가치창출로 

한정하고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뉴스기사와 일반 공

중이 지각하는 공유가치창출 관련 경제 현실이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2.2 경제 이슈와 네트워크 의제설정 효과

일반적으로 경제 이슈와 관련된 뉴스는 복잡성을 

띠는 경제적 정보들을 일반 공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

에서 경제적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 및 숫

자 기반의 통계자료 등이 반영되므로 논리적이며 객

관적인 결과물이라는 예상을 기반으로 소구되는 측

면이 있다(Joo and Kim, 2020). 경제 이슈는 인간 

공동체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지만 

일반 공중이 직접 경험하기 어렵고, 복잡한 전문성

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 경제 이슈에 대한 의제는 

주로 미디어에 의해 결정되며, 미디어가 경제 이슈

에 대한 특정 속성을 강조하면 일반 공중은 이 속성

을 중심으로 경제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Lee, 2007). 즉, 뉴스가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는 일반 공중 역시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하게 되

는 것이다(McCombs, Shaw and Weaver, 2014). 

따라서 미디어가 경제 이슈의 특정 속성을 긍정적으

로 제시하게 되면 일반 공중들은 더 긍정적으로 그 

속성을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 

일반 공중은 해당 내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Carroll and McCombs, 2003). 

이와 같은 이슈의 전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서 네트워크 의제설정 효과가 있다. 이는 미디어가 

특정 이슈 보도를 위해 관련 속성들을 함께 언급하

게 되면 수용자들이 해당 이슈를 기억하고자 관련 

속성들을 의미상 연결된 구성으로 인식하게 되는 현

상을 설명한다(Guo, Vu, and McCombs, 2012). 

네트워크 의제설정은 미디어의 수용자가 무엇에 대

해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영향을 주는 1차 의제설정

과 미디어 수용자가 사회적 의제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할 것인가에 대해 영향을 주지만 미디어 효과 속

에 맥락적 의미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명확한 답을 

내기 어려웠던 2차 의제설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안되었다(Kiousis & Ragas, 2015). 네트워크 

의제설정은 언론이 특정 이슈 보도를 위해 관련 속

성들을 함께 언급하게 되면 수용자들이 해당 이슈를 

기억하고자 관련 속성들을 의미상 연결된 구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Guo, Vu, and 

McCombs, 2012). 여기서 이슈를 구성하는 속성

은 이슈를 인식할 때 이용하는 주관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뉴스 보도에서 의제들의 각 속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Ghanem, 1997). 

이 개념을 제시한 Guo and McCombs(201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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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의제설정을 3단계 의제설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데, 네트워크 의제설정에서는 대상 혹은 대

상의 속성 간의 상호 연관성이 언론 보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 공중에게도 전이되는지에 대한 관심

을 기반으로 한다. 예컨대, 2012년 미국 대선과 관련

된 이슈를 중심으로 언론사 트위터와 일반 공중 트위

터 사이의 네트워크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한 Vargo, 

Guo, McCombs and Shaw(2014)의 연구결과, 

뉴스에서 형성한 이슈 네트워크는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트위터 이용자들의 이슈 네트워크와 유사

성이 높다는 네트워크 의제설정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의제설정은 정보와 커뮤니케

이션 채널이 급증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의 

효과를 연구하는데 매우 적합하고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Guo, 2012). 즉, 이슈 혹은 속성 간의 연관

성의 현저성이 미디어 의제에서 공중 의제로 전이될 

경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수용자들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Vargo et al., 2014). 

따라서 네트워크 의제설정 이론은 매스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간의 의제설정과 전이를 검증하는데 유

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예컨대, Kim(2020)의 북

한 이탈주민에 대한 신문과 SNS 담론을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 신문 

매체들은 탈북, 북한, 정부, 새터민, 중국, 북한 이

탈 주민 등의 단어를 비중 있게 다루었고 SNS에서

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또한 신문 보도의 시

각이 일정 수준에서 SNS로 전이되는 점을 통해 북

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신문 보도와 SNS 논의 사

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의제설정 효과가 

있음을 추론하였다. 또한 영화는 픽션 형식이지만 

콘텐츠 내에서 다루어진 특정 이슈도 사회에서 발생

하는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사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가정한 Cul and Kweon(2020)은 영화 뉴

스와 소셜 구전의 상관관계를 네트워크 의제설정 이

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영화 <택시운전사> 관련 

언론 보도와 소셜 리뷰를 수집하였고, 이들의 의제 

속성 네트워크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화 의제설정 방향은 소셜 리뷰에서 언론 보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며, 미디어 사이의 

네트워크 의제 설정을 검증하였다.

이에 뉴스 프레임을 포함한 전통적 미디어와 블로

그의 보도 경향성과 그 영향력 사이의 높은 상관관

계를 추측할 수 있다(Kwon, 2017). 그러나 소셜 

미디어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Cul and Kweon, 2020), 

경제적 이슈와 관련해서 언론과 소셜 미디어가 각각 

어떠한 속성의제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

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네트워크 의제설정의 적용

은 정치적 이슈에 국한될 것이 아닌 기업 커뮤니케

이션, 이슈 관리, 위기관리 등 PR 및 전략적 커뮤니

케이션을 위해 그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성

이 있다(Kiousis and Ragas, 2015). 이에 본 연

구는 언론과 경제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

는 소셜 미디어로서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 게시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네트워크 의제설정 차

원에 있어 미디어와 수용자, 미디어 간의 의제 설정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2.3 프레이밍(Framing)

2.3.1 경제 이슈와 프레이밍(Framing)

경제 뉴스도 다른 분야의 뉴스와 같이 우리 사회

의 주요한 경제적 의제를 설정하고, 경제 여론을 형

성하며 경제를 둘러싼 현실에 대해 심층적 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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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을 제공한다(Lee and Pae, 2016). 경제 이슈

에 대한 뉴스는 경제 현상과 활동들을 단순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특정한 관점 혹은 틀(frame)

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다(Lee and 

Park, 2008). 구체적으로 사건의 특정 부분을 선

택하고 차별화되게 만들어 수용자로 하여금 구성된 

생각의 틀 안에서 정보처리를 하도록 하는 프레이밍

(Framing)을 통해 정보나 메시지 해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게 한다(Goffman, 1974).

뉴스기사의 프레이밍은 앞서 제시한 의제설정 이

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프레이밍과 의제설정 이

론 모두 미디어에 의해 선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슈

와 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

문이다(McCombs and Ghanem, 2001). 그러나 

Scheufele and Tewksbury(2007)는 의제설정 

이론과 프레이밍의 효과는 유사한 현상학적 프로세

스에 의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프레이

밍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출만으로

도 충분할 수 있는 의제설정 효과보다 더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제설정의 효과는 기

억 기반 정보 처리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슈에 대한 정보이기보다 이슈가 받는 접근성과 관심 

수준에 달려있으나, 프레이밍은 뉴스기사에서 사용

되는 이슈에 대한 설명이 효과를 불러온다(Scheufele 

and Tweksbury, 2007).  

프레임은 뉴스 매체가 보도하기 위해 선택한 주제

나 이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슈들이 제시되는 특

정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의제설정 

이론에서 이슈의 제시 순서가 수용자들에게 의제 중

요성 기준에 영향을 주지만, 프레이밍은 이슈 관련 

메시지들에서 제시된 개념들 사이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함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Price 

and Tweksbury, 1997). 뉴스 프레임은 뉴스기사

가 현실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규정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Kang, 2012). 예컨대, 

Kim, Yoo and Oh(2020)는 주 52시간 근무제라

는 경제적 이슈에 대한 텍스트 기사 프레임(획득․

손실)과 보도 사진 프레임(획득․손실)이 뉴스 이용

자 이슈 지각과 정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험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결

과, 보도 사진 프레임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

나 텍스트 기사의 부정적 프레임은 긍정적 프레임 

보다 경제 뉴스 보도에서 다룬 이슈의 중요성, 실용

성, 수용성 등 이슈 지각 수준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슈에 대해 

언론이 구성하고 보도하는 특정한 프레임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Choi, 2016). 

구체적으로 프레임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연역적 방

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다(Semetko and Valkenburg, 

2000). 연역적 접근법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프레임을 차용하는 것이며,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석 대상에서 드러난 프레임을 유형을 새

롭게 추출하는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 존재한다. 경

제 이슈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Semetko and 

Valkenburg(2000)가 기존 뉴스에서 활용된 프레

임을 정리해 분류한 갈등, 인간적 흥미, 경제적 결과, 

도덕, 책임 귀인 등의 프레임이 활용된다. 그중 토픽

모델링과 의미연결망 분석은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

함에 있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어 온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Walter and Ophir, 2019), 개별 토픽을 

프레임으로써 판단할 수 있어 특정 이슈에 대한 보도 

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Lee, Lee and Oh, 

2017). 

공유가치창출과 같은 경우 정파성을 갖지 않는 경

제 이슈이기 때문에 언론사, 정책 방향 등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존 뉴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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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프레임 분석에서 활용하는 갈등, 인간적 흥미, 책

임 귀인, 도덕, 경제적 결과 등의 연역적 방법의 적용

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나 연역적인 방법

을 활용하는 경우, 휴먼 코더의 주관성으로 인한 신

뢰도 결여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활

용되고 있는 토픽모델링을 활용시 귀납적인 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Mun and Lee, 

2020) 귀납적인 형태의 프레임 분석을 수행했다. 또

한, 경제 이슈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이며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으로 인해 경제 뉴스 보도에 

사용되는 프레임은 뉴스 수용자의 판단에 폭넓게 영

향을 미칠 수 있다(Kim et al., 2020). 따라서 보

도 환경과 시대 변화, 기자의 주관성과 가치관은 경

제 뉴스의 가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

용하여(Cho, 2020), 경제 이슈에 대한 프레임 구

성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프레임을 도출하고 해당 프레임

에 명명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3.2 뉴스기사와 블로그의 프레이밍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경제

적 의제이다. 이에 구체적인 수준에서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

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 보도하고 수용되는지를 분석

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다만, 공유가치창출의 증

대되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공유가치창출이 어떠한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

하며 종합일간지의 공유가치창출 기사 내용을 분석

한 Noh(20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부터 2015년까지의 공유가치창출 관련 기사 411건

에 대해 이슈 유형, 성과의 속성, 수혜자 등의 범주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공유가치창출 관련 

기사의 성격은 사례를 다룬 것(59%)이 가장 많았

고, 공유가치창출 기사에서 주로 주목하고 있는 사

회문제는 교육․역량(17.9%)과 취․창업(17.6%)

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가치창출의 선행적 개념으로 CSR과 관

련된 국내 언론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

다. Kim(2009)은 국내 일간지에 쓰인 기업의 CSR 

활동이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를 내용분석 하였고, 

CSR에 대한 기사의 58.1%가 용어의 의미를 객관

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기업 성취의 

증거(14.9%), 실용주의 비즈니스 기능(12.7%)의 

프레임으로 기사를 보도하였다. 또한 2000년도에는 

41%의 긍정 보도 경향성을 보였던 기사 어조가 2008

년에는 19% 감소하였고, 부정적 어조가 2000년 2%

에서 2008년 16%로 증가하며 부정적 시각의 대두 

경향성이 나타났다. 연구결과 CSR 활동에 대해 점

차 객관적이며 다면화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Bae, Kang, Ki, Seo, Jeon and Oh(2012) 또

한 국내 미디어가 기업의 CSR 활동을 어떻게 보도

하고 있는지를 내용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2001

년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사회공헌’ 키워드검

색으로 총 1,911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SR 활동을 대부분 긍정적(58%)인 프레임을 통해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직접적으로 CSR 

활동 동기를 언급하지 않은 기사(70%) 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비경제적 동기(14.6%), 

이타적 동기(12.6%)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매체사

별로 뚜렷한 보도 양태의 차이가 없어 사회적 공헌 

활동에 대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보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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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 환경 맥락에서 이루어진 경제 뉴스 프

레임 유형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1>과 같

다. 경제적 이슈에 대한 프레임을 다룬 선행연구들

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정책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부동산, 주 52시

간 근무제,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유구역 개발 등 경

제 이슈와 관련된 활동 주체가 정부 주도적인 이슈

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경제

적 이슈 관련 프레임 분석과 관련해 언론사의 정파

적 성격을 기준으로 종합일간지의 프레임을 살펴보

는 연구가 다수였다.

그러나 CSR, 공유가치창출처럼 기업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의 경우 정치적 측면과 밀접한 경제 

저자 경제이슈 분석 프레임 유형 주요 결과

Kim, Yu and 

Han (2019)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책임귀인 프레임, 

사회적 갈등 프레임, 

경제적 손실․획득 프레임, 

정책 대안․유지 프레임

• <조선일보>, <한국경제>는 경제적 손실․획득 프

레임에 집중하여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

점 강조

•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례>에서는 책임귀

인 프레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일경제> 정책대안․유지 프레임이 우세함

Kim, Yoo and 

Oh (2020)

주52시간 

근무제

경제 뉴스 보도의 텍스트 

기사 및 보도 사진의 획득, 

손실 프레임

• 텍스트 기사에 부정적 손실 프레임을 적용하는 

경우 뉴스 이용자 이슈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Ha (2012) 경제위기

펀더멘탈 악화 프레임, 

책임 및 귀인 프레임, 

정책실패 프레임, 

제도적 결함 프레임, 

글로벌 리스크 프레임, 

시장정서 악화 프레임

• <조선일보>와 <한겨례> 두 신문사에서 펀더멘털 

악화 프레임, 제도적 결함 프레임, 글로벌 리스

크 프레임의 차이가 나타남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제도적 결함 

프레임과 시장정서 악화 프레임 사용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Kang (2012)
인천경제자유

구역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낙후성 

극복, 수도권 균형발전, 

정책적 개발유도, 부동산 

투기조장, 근본적 이윤보장, 

난개발 심각, 규제정책 필요

• 중앙지인 <조선일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긍․

부정 사이의 중립적 입장을 보임

• 지역일간지인 <경인일보>는 ‘난개발 심각 프레임’

이 가장 많아 경제자유구역 난개발과 부작용은 

공무원 및 기업 관련 당사자라는 입장을 취했음 

Kim and Kim

(2014)
부동산

위기 프레임(원인), 

전망 프레임(태도, 결과)

• 부동산 시장의 위기 프레임의 원인으로는 정부

정책실패가 언론사 모두(조선․중앙․동아․매일

경제․한겨례․경향) 주요 원인으로 선정함

•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일보>는 부동산기

대 심리강화 프레임을 통해 부동산시장 전망 프

레임을 긍정적으로 제시하였고, <경향신문>과 <한

겨례>는 부동산가격 내림세 프레임을 통해 부정

적 전망 프레임을 제시하였음

<Table 1> 경제 뉴스 프레임 유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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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는 다른 프레임 활용 경향성이 나타났다. 정

치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파적 성격에 

따라 일간지가 선택하는 보도 프레임이 달라지는 경

제 정책 이슈와는 달리,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의 경

우 일간지 별로 구분되는 보도 프레임의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프레임은 기업 활동을 언

론이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뉴스기사에서 기업의 활동에 대해 어

떻게 내용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Kim, 2009). 이에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뉴스

기사에서 어떻게 내용 구조를 바탕으로 일반 공중에

게 내용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의 의미

는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블로그 이용자들에게는 공유가치창출이 기

업 중심의 경제적 이슈이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나

타날 수 있다. 이에 현재 혹은 미래의 경제적 손익을 

제시하거나 비용 등을 제시하는 결과 관련 뉴스 프

레임이 주류 미디어에 비해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Yoo, Kim and Kim(2011)은 뉴스기사와 

블로그 각각이 만드는 논의 환경의 성격은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2010년 초 ‘그리스 경제 위

기’ 이슈를 중심으로 뉴스기사와 블로그 담론을 분석

했다. 그 결과, 뉴스기사와 블로그 사이에서 유의미

한 프레임의 차이를 발견했는데, 뉴스기사는 ‘전염효

과 프레임(32.8%)’을 가장 강조하며 동시에 ‘복지

병 프레임(21.2%)’, ‘EU 책임 프레임(19.7%)’을 

동등한 비중으로 제시하였다. 블로그의 경우 ‘EU 책

임 프레임(27.4%)’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가운데 ‘전

염효과 프레임(19.4%)’, ‘복지병 프레임(16.9%)’, 

‘도덕적 해이 프레임(14.5%)’, ‘외부 세력 프레임

(14.5%)’ 등을 비교적 균등하게 다루었다. 해당 연

구의 뉴스기사 프레임에서는 내외부의 원인도 있지

만 사태 악화 방지를 가장 중요한 프레임으로 다루

었으나, 블로그에서는 다원주의적 경향이 나타나며 

여러 프레임이 경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

시에 해당 연구에서 블로그가 그리스 국민성과 포퓰

리즘과 같이 감정적 비판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

났고, 주류 언론으로부터 원인 및 대응책에 대한 논리 

또는 프레임들이 전이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Yang, Kim and Im(2012)은 온라인 환경에서 

형성되는 뉴스기사 프레임을 비교하기 위해 뉴스기

사와 블로그에서 다루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전통

적 언론사들은 경성뉴스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블로그의 경우 인간적 흥미 위주의 연성뉴스가 주로 

작성되었다. 또한 경성뉴스의 경우 주도적인 프레임

이 등장하지만 연성뉴스의 경우 뚜렷하게 이용되는 

프레임이 없었고,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됨을 

확인하였다. 특히나 경성뉴스의 성격을 갖는 경제 

이슈의 경우 귀인과 갈등 프레임, 경제적 문제 프레

임 등이 나타나 감정적인 프레임, 흥미 위주의 프레

임의 경향성이 낮았다. 

즉, 블로그와 같이 일반 공중이 주도적으로 이용

하는 미디어를 다루었던 선행연구들과 같이 연성화

된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인들과 달리 일반 공중은 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원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뉴스기사를 통

해 획득한 정보를 그대로 답습하여 블로그 이용자들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즉, 공

유가치창출의 특성상 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활

동이므로, 정치적 맥락 기반의 주류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와의 프레임 차이를 검증하고자 했던 선행연구

들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본 연구가 블로그의 프레이밍에 주목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블로그를 통한 뉴스는 형식과 내용

의 다양화를 통해 ‘피플 저널리즘’에 기여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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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뉴스 생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미디

어로 작용한다(Kim, 2020). 예컨대, 블로그 기반

의 뉴스를 통해서 우토로 마을 살리기, 미아 찾기 등

의 다양한 캠페인을 실현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

여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블로그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를 알려주는 것에서 나아가 이슈에 대

한 해석과 관점을 형성해 영향을 미친다(Flew and 

Wilson, 2010).

전통적으로 뉴스기사에 대한 프레임 연구는 뉴스

를 보도하는 구조화된 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언

론인을 주체로 한다. 그러나 블로그와 같이 일반 공

중이 생산하는 뉴스가 기존 언론사의 프레임과 얼마

나 유사한지, 쟁점적이며 활발히 논의되는 이슈가 

아닌 경우에도 전형적인 뉴스 프레임 유형과 상호작

용한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

은 유의미하다(Yand et al., 2012). 

이에 블로그 이용자가 채택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 

관련 뉴스기사 프레임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치적 혹은 정책적 배경이 배제된 경제 이슈와 관

련해서는 기존 블로그 프레임 연구와는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고찰할 수 있기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2.4 연구문제

경제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뉴스 제공자들은 

경제 이슈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각을 담아내기 위

한 장치로 프레임을 적용해 강조한다. 프레임은 방

송 시간, 작성 양식 등 매체의 다양한 제약을 고려할 

때, 이슈의 복잡성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이슈에 대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존 인지 스키마에 맞추기 때문에 일반 공중들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된다(Scheufele 

and Tewksbury, 2007). 특히 경제 이슈는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뉴스가 보도하는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받고, 따라서 경제 이슈에 대해 보도되는 내용

을 살펴보는 것은 일반 수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Kim, Yoo and Oh, 2020).

한편, 사회적 공헌 활동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기업은 정보의 확산과 소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

에서 소셜 미디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

반 공중 또한 기업 활동 정보를 뉴스기사를 통해서 

획득하고 있다(Kim et al., 2013). 이에 공유가치

창출과 관련된 정보가 일반 공중에게 어떻게 전달되

고 소통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기사와 

소셜 미디어들은 같은 이슈라도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르게 나

타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디어가 부각하는 의

제와 미디어가 선택하고 평가하여 구성된 프레임은 

소비자들의 정보 수용 과정에 영향을 미쳐, 이슈에 

대한 반응,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ntman, 1993).

프레이밍은 이슈를 증폭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

반 공중에게 제시되는 이슈를 정의함에 있어 이슈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표현함을 통해 주로 의제에 초

점을 맞춘 의제설정을 확장하는 이론이다(Weaver, 

2007). 이에 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프레

임이 활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레임은 사

건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선택과 배제, 강조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단어들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되는지

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를 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미

디어가 공유가치창출을 둘러싼 동일한 의제를 설정

하더라도 다른 프레임을 적용하게 되면 메시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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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일반 공중의 인식은 달라진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뉴스기사와 블로그

의 주요 의제와 프레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

한 동일한 이슈에 대한 뉴스기사와 블로그의 의미구

조를 파악한 후 네트워크 구조의 상관관계 및 각각의 

특징과 차이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2011년 

등장한 후 10년이 된 공유가치창출 키워드를 중심

으로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들이 각각 어떠한 키

워드를 통해 특정 의제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의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이슈에 대한 의제를 알아

보는 것은 기업과 일반 공중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상호에게 효과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에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토픽모델링을 활용하고자 한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토픽이 실질적 주요 의제를 어떻게 제

시하고 어떠한 프레임을 구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토픽모델링은 자동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들의 관계성을 찾아내주기 때문에 사전 지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연구자들을 통해서도 

재현가능성이 높아 디지털 텍스트 자료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Ahn, 2019).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은 의

제의 정렬 과정을 분석 가능한 연결망의 변화 과정으

로 도식화하여, 매체 간 의제 및 프레임의 유사성 혹

은 차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다

양한 미디어가 형성하는 이슈 관련 의제 및 프레임 

살펴보는 과정은 수용자들이 이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돕는다. 이에 

공유가치창출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공유가치창출과 관련하여 뉴스기사에

서 다루는 의제와 프레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공유가치창출과 관련하여 블로그에서 

다루는 의제와 프레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뉴스기사에 나타난 공유가치창출과 

관련된 주요 단어는 어떻게 의미연결

망을 구성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4: 블로그에 나타난 공유가치창출과 관

련된 주요 단어는 어떻게 의미연결망

을 구성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5: 뉴스기사와 블로그의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의제설정 관련 의미연결망의 상

관관계는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3.1 분석 절차 및 방법

본 연구가 공유가치창출 관련 언론의 의제와 프레

임, 블로그 게시글의 의제와 프레임을 각각 확인하고, 

미디어 간의 의제설정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 절

차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우선 분석을 위

한 뉴스기사 데이터와 블로그 게시글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이후 비정형 데이터인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

시글에서 의미를 갖는 텍스트를 추출하고, 이를 정제

하는 과정을 수행했다. 그다음으로 뉴스기사 또는 

블로그에서 활용된 단어가 어떠한 토픽에서 등장할 

확률이 높은지를 확인함으로써 각 미디어들이 어떠

한 의제들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토픽모델

링 분석을 수행했다. 그리고 텍스트의 어휘 간의 연

관관계를 토대로 내용의 프레임을 파악하는 의미연

결망 분석, 미디어 간 네트워크의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한 QAP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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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구 분석 절차와 활용 소프트웨어는 다음

과 같다. 우선 뉴스기사에서 언급된 CSV, 즉 공유가

치창출 키워드를 통해 2011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의 뉴스기사를 빅카인즈를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나타난 온라인 게시글 자료를 텍스톰 소프

트웨어를 통해 수집해 유사 용어를 통일하고 불용어

를 제거하는 데이터 전처리(Date preprocessing) 

작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토픽모델링 기법 중 STM을 통해 맥락과 관

계된 단어들을 이용해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집단화해 토픽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

수 문서에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토픽을 파악하여, 

뉴스기사와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공유가치창출 관련 

의제와 프레임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수집된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에서 공유가치창출과 관련된 어휘들의 

중심성 지수와 네트워크 구조를 바탕으로 언급된 내

용들을 통해 어떠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맥락

에서 공유가치창출 관련 단어들이 각각의 미디어에

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UCINET을 활용해 뉴스기사와 블로

그의 네트워크 유사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의 QAP 상관분석 및 MR-QAP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결과 값을 통해 네트워크 의

제설정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검증하였다.

3.2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공유가치창출과 관련된 뉴

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 수집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전통적인 뉴스기사 경우 신문, 방송 등 국내 54

개의 주요 언론사의 뉴스를 축적하여 제공하는 뉴스 

아카이브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

를 통해 공유가치창출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다. 공유

가치창출 이슈는 경제 관련 주제이므로 중앙지(경향

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

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

보)와 경제지(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

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

경제)에서 다루어진 공유가치창출 기사를 분석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일간지 11개, 경제

일간지 8개 총 19개의 신문사에서 다루어진 공유가

치창출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각 일간지 별 수집된 뉴

스기사 건수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다만 공유

가치창출의 영문명인 CSV를 입력하는 경우, CSV 

(Comma-Separated Values)의 파일형식, 전자

담배의 종류 등 다양한 개념이 혼용되므로 ‘공유가치

창출’ 키워드 입력을 통해 검색하였다. 그 결과 2021

년 9월을 기준으로 2011년 개념의 등장 이후 총 

5,669건의 관련 기사가 발행되었다. 이에 최종 분석

전국일간지
경향

신문

국민

일보

내일

신문

동아

일보

문화

일보

서울

신문

세계

일보

중앙

일보

조선

일보
한겨레

한국

일보

기사 건수 101 137 67 332 124 68 212 204 37 114 89

경제일간지 매일경제
머니

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

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헤럴드

경제

기사 건수 588 527 417 549 325 511 426 462

<Table 2> 일간지 별 수집 뉴스기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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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수집된 언론사 기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Table 3>과 같다.  

둘째, 소셜 미디어의 의제와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하여 블로그에 기사 검색과 동일하게 ‘공유가치창

출’ 키워드를 입력하였고, 수집 기간은 2011년 1월

부터 2021년 9월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데

이터는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트위터 등의 소

셜 미디어와 뉴스 채널 등 한국어 기반의 비정형 데

이터 수집․정제․분석 매트릭스를 제공하는 텍스톰

(Textom)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그 결과, 네이버 

블로그에 공유가치창출 키워드로 수집된 게시글은 

총 3,498건으로 다음 <Table 4>와 같다. 

텍스톰에서는 형태소 분석엔진 중 Espresso K을 

사용하여 블로그 게시글의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

다. 해당 분석엔진은 원문의 띄어쓰기 방식에 의존

하여 데이터를 정제해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공유가

치창출’의 경우, ‘공유’, ‘가치’, ‘창출’로 구분되지 않고, 

‘공유가치창출’로 붙여진 채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고

유명사, 복합명사에 대해 좋은 결과 값을 보여준다. 

그러나 띄어쓰기로 인해 ‘공유가치’, ‘창출’ 등으로 분

리된 단어들의 경우 ‘공유가치창출’로 통합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공유가치창출 이슈와 관련

해서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 단위는 각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에 

포함된 주요 단어이다.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을 네트워크 의제설정 차원에

서 프레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일한 군집에 모여 있는 단어들은 서로 연

관되어 관련 토픽을 형성하게 되는 방법론을 기반으

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3 분석 방법

3.3.1 STM(Structral Topic Modeling, 구조적 

토픽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으

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STM(Structural Topic 

Modeling)을 활용하였다. 이는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형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다(Roberts, 

Stewart, Tingley and Airoldi, 2013). STM의 

기반이 되는 LDA 모델은 분류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단어들을 추출해 해당 분류의 토픽이 무엇인지 

추측해보는데 용이하며, 디리클레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수를 가정하지 않아 계산이 간편하고 많은 

문서에 대해서도 처리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Kwak and Kim, 2019). 이를 통해 토픽이 비교

적 한정되어있는 이슈에 대해 한 단어가 갖는 토픽

뉴스기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85 255 615 936 845 659 536 623 450 337 288

<Table 3> 연도별 공유가치창출 관련 뉴스기사 건수  

블로그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5 67 192 292 387 387 352 427 425 470 508

<Table 4> 연도별 공유가치창출 관련 블로그 게시글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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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문서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인 환경 요소인 메타 데이터(작성 날짜, 작성자 정보 

등)를 고려하여 문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LDA 

모형을 한 층 더 발전시킨 것이 STM이라고 할 수 있

다(Fei, 2020). LDA 방법은 문서에 대한 메타데

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각 문서 안에 존재하는 단어 

빈도수를 기반으로 토픽을 추출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토픽이 도출될 수 있다(Park, Kim and Chang, 

2019). 그러나 STM은 문서의 정보가 문서에 잠재

된 토픽의 발현 확률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테스트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색적이기 보다 확증적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Kim and Song, 2020). 즉, 

문서 안에 존재하는 단어의 빈도수와 함께 메타데이

터를 활용해 토픽 구성 단어들의 분포를 결정한다. 

특히 STM의 지속성(heldout likelihood)을 바탕으

로 나타난 토픽 모델은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토픽모델링에서도 이점

을 갖는다(Chang, Choi and Kang, 2020). 

구체적으로 STM은 텍스트 데이터와 모형의 적합

도, 문서 저자의 개인적 속성이나 문서 제작시기 등

을 포함하는 문서의 메타데이터 정보가 문서 내 특

정 토픽의 발현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Baek, 2017). 

여기서 토픽의 발현 가능성은 하나의 토픽에 할애된 

문서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Roberts, Stewart 

and Airoldi,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카인

즈가 제공하는 기사 텍스트와 함께 일자, 제목, 본

문, 언론사, 통합 분류, 키워드를 수집하여 공유가치

창출 관련 토픽들을 추출하였다.   

한편, 토픽모델링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가정

한다(Grus, 2015). 첫째, 토픽 수는 K로 고정되어

야 한다. 둘째, 각 토픽들은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로 

나타내주는 확률 변수가 존재하며, 이러한 분포는 

토픽 K가 주어졌을 때, 단어 W를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다. 셋째, 각 문서를 토픽에 대한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존재하며, 이 분포는 문서 D

에 어떠한 토픽들이 섞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분포이

다. 넷째, 문서 내의 각 단어가 독립적으로 선택되며, 

문서의 토픽 분포로부터 먼저 임의의 토픽이 선택된 

후, 토픽의 단어 분포로부터 생성된다고 가정한다. 

즉,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문서를 할당

한 전체 토픽 수(K)가 특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토픽이란 궁극적으로 연구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데

이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 결과인 토픽보다는 연

구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결과인 토

픽이 더욱 중요하며, 따라서 수용 가능한 범위의 정보 

손실만을 가져오고 해석 가능한 토픽의 수를 설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Kim, Lee and Ko, 2020).

이에 토픽모델링 분석은 토픽 수를 미리 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게 되며, 선행연구들에서는 두 가지 방

식으로 토픽의 수를 지정하고 있다. 연구자가 해당 

분야의 적합성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해 임의의 수를 

지정해 얻은 결과를 비교한 후 토픽의 수를 결정하

는 방식(im, Lee and Ko, 2020)과 여러 토픽 수를 

가정해 토픽 분석을 실시한 후 토픽이 얼마나 정확하

게 분류하는지 복잡도 지수를 기준으로 토픽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Jacobi, Atteveldt and Welbers,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도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성과 해석 가능성을 기준

으로 토픽의 수를 결정하였다. 토픽 수가 많은 경우 

토픽 사이의 차이가 구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5~10개 사이의 토픽을 추출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Ki and Ahn, 202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최적의 토픽 수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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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에서 국내 

학술논문의 미디어 분야 학술지인 <정보사회와 미디

어>, <한국언론학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한국방송학보>, <언론과학연구>로 한정해 ‘토픽모델

링’을 키워드로 검색하고, 선행연구들의 토픽 수 선

정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RISS에서 검색된 사회

과학 분야의 ‘토픽모델링’ 관련 KCI 출판 논문은 10

편이었다. 그중에서 프레임 분석을 위해 토픽 수를 

50개 또는 100개로 설정해 해당 토픽들로 범주화한 

연구들을 제외하고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논문 7편의 토픽 수와 주요 상

위 단어 개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최소 6개의 토픽에서 최대 15개

의 토픽을 통해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언론 보도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토픽

을 명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토픽의 주요 상위 단어

들은 15개에서 30개 사이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상위 단어들의 평균을 계산

한 결과 약 21.4개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상

위 단어 20개를 토픽 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활용하

고자 한다. 토픽 수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들의 분석을 참고하여 K값은 최소 6개에서 최대 

15개 사이로 지정해 토픽을 추출하여 토픽들이 범주

화가 잘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 기사와 

블로그 각각 적합한 주제 수와 키워드 구성을 살펴

본 뒤, 최종적으로 각 데이터에 적절한 K값을 설정

하였다. 

3.3.2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단어의 의미는 문장에 함께 사용된 단어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어의 빈도만을 분석하는 경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단어가 어떠한 맥락

NO 저자 명 논문 명 토픽 수 상위 단어

1
Lee and Gil 

(2019)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뉴스 의제 분류와 미디어 다양성 

분석: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뉴스 분석을 통해
8 20

2 Jo (2021)

한국의 공중 보건 위기 초기 대응에서 나타난 특징과 그 

함의: 메르스와 코로나19 초기 언론보도에 대한 토픽

모델링

메르스: 6

코로나19: 12
15

3
Choi, Lee and 

Jin (2019)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뉴스 빅데이터 활용 토픽 분석: 

언론사 유형 및 주요시기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6 15

4
Kang, Lee and 

Jho (2019)
한국사회의 매체 정파성과 성소수자 담론 텍스트 분석 6 20

5
Ham, Kim and 

Kim (2021)

코로나19 언론보도 경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슈 주

기 및 언론사 정치적 지향에 따른 주제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적용

10 30

6 Yoon (2018)
기술-사회 패러다임 용어는 어떻게 소비되는가? 탐색

적 접근
9 20

7
Lee, Lee and Oh 

(2017)

원자력 이슈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비교연구: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의 적용
15 30

<Table 5> 미디어 분야 학술지 토픽모델링 분석 토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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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텍스트의 맥

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관계를 이용해 의미

연결망(semantic network)을 만들고 단어들이 어

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단어의 관계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김영우, 2021). 

우선 연결망은 개체를 의미하는 노드(node)와 이

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의미하는 엣지(edge)로 구성

된다. 각각의 노드는 미디어에서 공유가치창출에 대

해 다루는 키워드이며, 엣지는 키워드가 글에서 공동 

출현하는 관계를 나타낸다(Cha and Kweon, 2020).

본 연구에서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위해 R studio

의 tidygraph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tidygraph 패

키지의 centrality_degree()를 통해 노드의 연결 

중심성을 구하였고, centrality_closeness()를 통

해 근접 중심성, centrality_betweenness()를 통

해 매개 중심성, 마지막으로 centrality_eign()을 

통해 아이겐벡터 중심성의 값을 구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연결망 분석에는 기사 및 블로그 본문을 이

용했으며, 통계 기반의 엣지(Edge)는 기사 및 블로

그의 공동출현단어들을 결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

결망 분석의 주요 지표로서 중심성을 활용했고 이는 

관련된 단어들을 의미한다. 한편, 국내에서 수행되

고 있는 연결망 분석에서는 주로 밀도(density), 중

심성(centrality), 중심화(centralization)이 활용

되고 있으며(Lee, 2013), 본 연구는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중

심으로 미디어의 프레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연결 중심성은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

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연결 

중심성을 활용해 노드 크기를 조정하면 어떠한 단어

를 중점적으로 봐야할지 판단하기 용이해지며, 단어 

간의 관계가 가까워 빈번하게 연결된 노드는 주제

(Community)를 형성하게 된다(Kim, 2021). 즉, 

한 단어에 이웃한 모든 단어들과의 링크 수를 계산해 

하나의 단어에 얼마나 많은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를 나타내는 지수로 하나의 단어에 연결된 다른 단

어들의 개수를 절대적 기준으로 하며, 두 단계 이상

을 거치는 단어들은 측정에 포함하지 않는다(Ahn, 

2017). 

근접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Choi, 

2016).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노드와 

연결된 다른 모든 노드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직접적

으로 연결된 노드 관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의 

노드 관계 또한 계산한다. 근접 중심성은 연결된 모

든 노드와의 거리 합이 작을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의제 네트워크에서 근접 중심성이 높다면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결 중심성이 높

은 노드가 근접 중심성이 높다(Lee, 2013).  

매개 중심성은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를 통해서 노드들이 연결되며 의미가 이어

지게 된다(Choi and Kweon, 2015). 즉, 매개 중

심성은 노드 사이들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네트워크상에서 매개 중심성이 높은 단어가 

의제의 논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노드

의 위치와 역할을 나타낸다. 즉, 네트워크에서 중심

에 있는 노드들과 많이 연결되거나 중심적 자리에 위

치해 있다면 아이겐벡터 중심성 값이 증가하며, 전체

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아이겐벡터 중심성 값이 큰 노드는 

연결 중심성 또한 높은 경우가 많다(Cho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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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QAP(Quadractic Assignment Procedure) 

분석

전통적인 통계 분석 방법에서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

해서는 일반적으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는데, 

네트워크 데이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속성 

네트워크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QAP 상관분석으로 QAP 상관분석은 

연결망 자료에서 나타나는 관측값들 사이의 자기 상

관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론은 행렬 간의 유사성을 계산할 때 종속행렬의 

순서를 무작위로 변환시킨 후에 독립행렬과 회귀분

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회귀계수

의 분포에 근거해 관찰된 독립, 종속행렬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한다(Krackhardt, 1987). 즉, QAP 

상관관계 분석은 두 네트워크 간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통계 분석방법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QAP 

상관분석은 각 네트워크 매트릭스의 행과 열의 항목

을 임의로 섞은 후 두 네트워크를 재비교하여도 유사

한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실시하며, 이를 통해 획득한 분석 결과의 상관관계 값

은 우연한 수치가 아닌 유의미한 값이라는 것을 설명

한다(Kwak, 2014). 

이를 위해 의미연결망에 대한 각각의 매트릭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각각 구성된 매트릭스 X의 셀

의 값과 다른 매트릭스 Y에 대응한 동일한 셀의 값을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두 매트릭스에 대한 상관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매트릭스 X는 

고정한 상태로 두며, 매트릭스 Y를 재배열해 두 매

트릭스 사이의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Cha, 

Tian and Kweon, 2020). 

이에 본 연구는 정제한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 

데이터에 근거해 각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빈도 

순위에 따라 주요 단어들을 추출하였고, ‘단어 × 단

어’ 행렬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QAP 상관분석은 변

수 간의 상호독립성을 가정했던 전통적인 상관분석 

또는 회귀분석과는 달리 변수 간의 상호의존성을 고

려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사한 노드로 이루

어진 행렬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노드 배

열을 무작위로 재배열한 후 해당 재배열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한다(Krackhardt, 1987). 

QAP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Windows 기반

의 네트워크 분석 패키지인 UCINET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간 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Borgatti, 

Everett and Freeman, 2002), QAP 상관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간의 유사성을 비교해 네트워크 의제

설정의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QAP 상관분석은 공유가치창출과 관련

한 뉴스기사와 블로그 데이터에서 주요 상위 단어 

500개를 추출하여 단어와 단어 간의 1-mode 매트

릭스를 각각 만들었다. 이후 UCINET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QAP 상관분석과 MR-QAP 회귀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간의 관계 분석을 수행하

였다. MR-QAP 분석은 네트워크 매트릭스로 표현

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매트릭스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회귀분석이다(Park, Kwahk, 

Han and Kim,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

가치창출 관련 뉴스기사 네트워크 매트릭스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인 공유가치창출 관련 블로

그 게시글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MR-QAP 회

귀분석을 활용해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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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공유가치창출 뉴스기사의 의제와 프레임

4.1.1 토픽 수 결정

본 논문의 <연구문제 1>은 ‘공유가치창출과 관련

해 뉴스기사에서 다루는 의제와 프레임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한 첫 단계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토픽모델링은 유사한 단

어들이 특정 토픽에 모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각 토픽에 출현된 단어들은 그 토픽 내용에 부합하

는 단어가 분석 대상 데이터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참치’의 경우 고양이 토픽

과 음식 토픽에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참치’는 사

람의 음식보다 고양이 간식으로 언급되는 단어이므

로 음식 토픽보다 고양이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더 

높다(Kim, 2021). 즉, 토픽 모델을 만들면 문서에 

사용된 단어가 두 토픽 중 어디에 등장할 확률이 높

은지 알 수 있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뉴스기사를 주

제별로 분류해 핵심 단어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주제

를 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제시

한 뉴스기사에서 나타나는 공유가치창출 관련 주요 

토픽을 추출하여 의제들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관련 뉴스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뉴스기사 토픽모델링 분석에 앞서 적절한 토픽의 

수를 몇 개로 설정할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archK() 함수를 이용하였다. 해당 

함수는 토픽에 수에 따라 배타성(exclusivity), 의

미일관성(semantic coherence), 지속성(heldout 

likelihood), 잔차(residual) 4가지 계수를 제공한

다. 구체적으로 배타성은 특정 토픽에 등장한 단어가 

다른 토픽에는 나오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며, 의미

일관성은 특정 주제에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정도에 해당한다. 지속성은 데이터 

일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모형 예측 지속 정도로 

원천 데이터에서 일부가 삭제되어도 토픽 모델이 유

효한지를 시뮬레이션한 값으로서 일반적으로 원천 데

이터의 10%를 제외하고 평가한다(Roberts et al., 

2019). 구체적으로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문서를 분

리하고 남은 문서로 토픽 모델을 구축하며 따로 분

리해 둔 문서군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토픽 개수를 산출하는 것이다(Wallach and 

Murray, Salakhutdinov and Mimno, 2009). 

잔차는 투입한 데이터로 토픽 모델을 적절하게 설명

하지 못하는 오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본 산포를 

계산하고 값이 1보다 크면 토픽 수가 낮게 설정되었

음을 의미하나, 다른 계수들과 결합하여 적절한 토픽 

수를 결정하는 것에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Taddy, 

2012). 배타성, 의미일관성, 지속성은 높을수록, 잔

차는 작을수록 모형의 적절성이 증가하며, 본 연구

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6개에서 

15개 사이의 K 수인 6, 10, 15를 투입하였다.  

6, 10, 15의 K 수를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배타

성, 의미일관성, 지속성, 잔차 등 4개의 지표 모두에서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배타성(exclusivity)

의 경우, 토픽 수가 많아질수록 적절성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나, 15개인 모형이 가장 우수했다. 한편, 

토픽의 수가 많아질 경우 적절한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계수들의 값

들을 고려하여 10개 이상의 토픽 수가 적절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자가 토픽 수를 10개부

터,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일 경우 구성된 

토픽과 주요 단어들을 각각 살펴보며 해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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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뉴스기사의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토픽의 수를 12개로 판단하였고, 최

종적으로 12개의 토픽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searckK() 함수를 활용해 해당 계수들을 표

현한 그래프는 <Figure 1>과 같다.

4.1.2 공유가치창출 뉴스기사의 주요 토픽

<Table 7>은 전체 뉴스기사 게시글에 나타난 텍

스트를 STM 패키지를 적용하여 얻은 토픽과 상위 

20개의 연관어이다. 토픽모델링을 수행 결과로 나타

난 첫 번째 토픽은 ‘중소기업 해외 진출’로 명명했다. 

즉, 중소기업과 관련된 해외 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는 것이 나타

난 것이다. 즉, 국내 기업의 세계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공급

하는 전략이며, 이와 같은 경영 방식이 강화될 것임

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토픽은 ‘공유가치창출로의 전환’과 관련된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위 주요 단어는 ‘대표’, ‘창업’, 

‘CJ’, ‘사업’, ‘지원’, ‘경영’, ‘서비스’, ‘코웨이’, ‘경제’, 

K exclus semcoh heldout residual

6 8.80741 -62.2573 -7.884513 11.61377

10 9.22063 -66.7141 -7.747873 8.452697

15 9.46131 -69.2339 -7.629434 6.629641

<Table 6> 뉴스기사 주제 수 탐색 결과

<Figure 1> 뉴스기사 주제 수 분석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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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회장’, ‘서울’, ‘청년’, ‘이사’, ‘포럼’, ‘부사장’, 

‘사장’, ‘혁신’, ‘인사’, ‘총괄’로 나타난다. 특히 ‘공유

가치창출로의 전환’에서 등장하는 주요 상위 단어들 

중에서는 ‘대표’, ‘회장’, ‘부사장’, ‘이사’, ‘사장’, ‘인사’ 

등 기업의 임원 직급 단어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이는 

기업들의 인사 관련이 공유가치창출 관련되어 이루

어졌고, 이를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토픽은 ‘글로벌 트렌드’와 관련되어 주제가 

형성되었고 발생 확률이 높은 주요 상위 단어는 ‘제

품’, ‘시장’, ‘경제’, ‘사람’, ‘회사’, ‘한국’, ‘생각’, ‘미국’, 

‘세계’, ‘생산’, ‘해결’, ‘소비자’, ‘이익’, ‘혁신’, ‘사람들’, 

‘성공’, ‘시작’, ‘광고’, ‘산업’, ‘중요’가 나타났다. 특히 

해당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들에서 ‘소비자’, ‘사람들’, 

‘사람’, ‘생각’ 등 최근 경영 환경을 둘러싼 소비자들

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 이

윤을 추구한다는 공유가치창출 개념적 정의에 부합

하는 마케팅 방식으로서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

비자들의 경향성을 반영한다. 소비자들은 윤리적 가

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지하고 나아가 윤리

적 제품에 대해 긍정적 구매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며(Winterich and Barone, 2011), 이와 

같은 소비 특성은 특히 ESG 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

을 보이는 MZ세대에게 두드러진다. 다시 말해, 기

업들은 공유가치창출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점차 윤

리적 소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주제가 형

성된 것이다. 이에 ‘글로벌 트렌드’ 주제와 연관도가 

높은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MZ세대 특성 대한 내용 

제시와 함께 해외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사례 내용이 

나타났다.  

네 번째 토픽은 ‘노령층 일자리 지원 모델’로 이를 

구성하는 상위 연관어로는 ‘시니어’, ‘유한킴벌리’, ‘대

한통운’, ‘실버택배’, ‘CJ’, ‘사업’, ‘대표’, ‘노인’, ‘택배’, 

‘지원’, ‘선정’, ‘서비스’, ‘제공’, ‘CJ대한통운’, ‘한국’, 

‘배송’, ‘모델’, ‘비즈니스’, ‘해결’, ‘고령’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령층 일자리와 관련된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인 ‘유한킴벌리’, ‘CJ대한통운’ 

관련 단어들이 주로 등장했다. 해당 주제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고령자들의 실업률, 노령 빈곤층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일

환으로서 다양한 기업들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추어 실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통해 토픽이 구성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국내의 경우 2025

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

입 예정이 있고, 노인 빈곤율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프랑스(4.1%), 일본(20.0%)의 노인빈곤율

의 2배가 넘는 43.4%1)로 이와 같은 국내 상황을 

반영한 공유가치창출 전략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토픽은 ‘공유가치창출 평가’ 관련 주제로

서 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를 형성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토픽의 주요 상위 단

어는 ‘공헌’, ‘지역’, ‘수상’, ‘대상’, ‘사업’, ‘지원’, ‘경영’, 

‘선정’, ‘참여’, ‘책임’, ‘우수’, ‘평가’, ‘한국’, ‘기관’, ‘문

화’, ‘기여’, ‘발전’, ‘운영’, ‘시상식’, ‘복지’ 등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기업들이 수행하는 공유가치창출 활동

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토픽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나 봉사 형태로 수행되어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

임 활동에서 나아가 경제적 수익성을 추구함으로써 

1) 뉴스1 (2021.10.05.). 4년뒤 국민 20% 노인인데... 정부 “월10만원 고용보조” https://www.news1.kr/articles/?445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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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적 공

헌 활동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장기

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 활동을 평가하여 

우수 기업에 수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토픽은 ‘코즈마케팅’ 주제로 명명할 수 있

으며, 이를 구성하는 주요 상위 단어는 ‘고객’, ‘진행’, 

‘공헌’, ‘지원’, ‘경영’, ‘캠페인’, ‘상생’, ‘프로그램’, ‘기

부’, ‘대상’, ‘서비스’, ‘제공’, ‘참여’, ‘운영’, ‘판매’, ‘소비

자’, ‘상품’, ‘프로젝트’, ‘마케팅’, ‘공간’으로 나타났다. 

코즈 연계 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은 

제품 판매와 기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환경, 빈곤, 보

건 등을 소비자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케팅의 방

법이다(이진희, 2013). 이와 같은 코즈마케팅을 통

해서 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착한 이미지를 소비자로부터 얻을 수 있어 기업의 

봉사나 기부활동보다는 기업 활동에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며,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공유가치창출 활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토픽 

6>의 경우 고객의 참여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기

부, 제공이 이루어지는 마케팅 방안과 관련된 단어

들이 나타나 토픽을 형성하였다.

일곱 번째 토픽은 ‘봉사 및 기부’로서 토픽에서 나

타나는 주요 상위 단어들을 살펴보면 같이 나타났다. 

해당 주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수익을 창출하

고자 하는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적 정의와는 다소 거

리가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성이 더 높

은 활동 및 단어들을 중심으로 토픽이 구성되어 있다. 

해당 토픽을 통해 아직까지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인 CSR과 혼용된 개념으

로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여덟 번째 토픽은 ‘지속가능경영’ 관련 의제로서 이

를 구성하는 주요 단어는 ‘경영’, ‘지속’, ‘가능’, ‘성장’, 

‘교수’, ‘보고서’, ‘경제’, ‘책임’, ‘CSR’, ‘글로벌’, ‘환경’, 

‘평가’, ‘한국’, ‘회장’, ‘전략’, ‘ESG’, ‘세계’, ‘성과’, ‘혁

신’, ‘정부’ 등으로 나타났다. 공유가치창출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경영 방식인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토픽이

라고 할 수 있다. 기부나 봉사 형태로 수행되어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서 나아가 경제적 수익성을 

추구함으로써 공유가치창출이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

한 전략으로 강조된 것이다. 특히 2020년부터 CSR

과 공유가치창출을 포괄하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ESG 키워드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아홉 번째 토픽은 ‘해외 지역 협력’ 관련 내용으로 

이를 구성하는 상위 연관어는 ‘사업’, ‘CJ’, ‘지역’, 

‘베트남’, ‘공헌’, ‘지원’, ‘협력’, ‘경제’, ‘추진’, ‘글로벌’, 

‘그룹’, ‘계획’, ‘확대’, ‘마을’, ‘문화’, ‘강화’, ‘발전’, ‘해

외’, ‘운영’, ‘한진’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대기

업들이 중소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 및 

상생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영

역을 해외로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외 개

발도상국들에게 금전적 혹은 단기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교육을 기반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과 협력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열 번째 토픽은 ‘동반성장’으로서 이를 구성하고 있

는 상위의 주요 단어들은 ‘중소’, ‘성장’, ‘동반’, ‘지원’, 

‘사업’, ‘협력사’, ‘협력’, ‘상생’, ‘삼성카드’, ‘동반성장’, 

‘추진’, ‘중견’, ‘계획’, ‘확대’, ‘협약’, ‘강화’, ‘성과’, ‘체

결’, ‘포스코’, ‘확산’으로 나타났다. <토픽 10>에서 나

타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높은 뉴스기사

들을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사례를 제시하

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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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토픽6

NO
중소기업
해외 진출

공유가치창출로
의 전환

글로벌 트렌드
노령층 일자리 

지원 모델
공유가치창출

평가
코즈마케팅

1 시장 대표 제품 시니어 공헌 고객
2 제품 창업 시장 유한킴벌리 지역 진행

3 글로벌 CJ 경제 대한통운 수상 캠페인

4 성장 사업 사람 실버택배 대상 기부
5 사업 지원 회사 CJ 사업 서비스

6 고객 경영 한국 사업 지원 제공

7 중소 서비스 생각 대표 경영 공헌
8 경영 코웨이 미국 노인 선정 지원

9 식품 경제 세계 택배 참여 경영

10 안전 그룹 생산 지원 책임 상생
11 브랜드 회장 해결 선정 우수 프로그램

12 CJ 서울 소비자 서비스 평가 대상

13 매출 청년 이익 제공 한국 참여
14 경쟁력 이사 혁신 CJ대한통운 기관 운영

15 CJ제일제당 포럼 사람들 한국 문화 판매

16 회장 부사장 성공 배송 기여 소비자
17 강조 사장 시작 모델 발전 상품

18 강화 혁신 광고 비즈니스 운영 프로젝트

19 세계 인사 산업 해결 시상식 마케팅
20 해외 총괄 중요 고령 복지 공간

토픽7 토픽8 토픽9 토픽10 토픽11 토픽12

NO 봉사 및 기부 지속가능경영 해외 지역 협력 동반성장 국내 지역 협력 교육 관련 사업
1 봉사 경영 사업 동반 농가 교육

2 지역 성장 CJ 중소 지역 KT

3 공헌 지속 지역 성장 대표 지역
4 대표 가능 베트남 사업 제품 공헌

5 진행 교수 공헌 협력사 지원 대학

6 지원 보고서 지원 지원 상생 사업
7 행사 경제 협력 협력 제주 진행

8 임직원 책임 경제 상생 농산물 지원

9 캠페인 CSR 추진 삼성카드 SPC그룹 프로그램
10 기부 글로벌 글로벌 동반성장 재배 대상

11 전달 환경 그룹 추진 브랜드 풀무원

12 사랑 평가 계획 중견 확대 제공
13 참여 한국 확대 계획 회장 글로벌

14 실천 회장 마을 확대 행복 ICT

15 후원 전략 문화 협약 생산 학생
16 희망 ESG 강화 강화 대전 운영

17 문화 세계 발전 성과 판매 구축

18 소외 성과 해외 체결 SPC 삼성전자
19 가정 혁신 운영 포스코 전국 방글라데시

20 계층 정부 한진 확산 딸기 프로젝트

<Table 7> 공유가치창출 관련 뉴스기사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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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

려하는 기사 내용이 나타났다. 즉, 선행적 혹은 단기

적 차원에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사업을 실행하

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유

가치창출의 방법을 객관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식

에 대해서도 제안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과의 협약 체결 관련 뉴스기사들이 연

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관

련 협업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열한 번째 토픽은 ‘국내 지역 협력’에 대한 내용 관

련으로 나타났다. <토픽 11>을 형성하는 주요 상위 

단어들은 ‘농가’, ‘지역’, ‘대표’, ‘제품’, ‘지원’, ‘상생’, 

‘제주’, ‘농산물’, ‘SPC그룹’, ‘재배’, ‘브랜드’, ‘확대’, 

‘회장’, ‘행복’, ‘생산’, ‘대전’, ‘판매’, ‘SPC’, ‘전국’, 

‘딸기’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농가’ 단어가 해당 토

픽을 이루고 있는 주요 단어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

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중요한 

맥락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적 관계, 상생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앞선 

토픽에서 ‘동반성장’, ‘중소기업 해외 지원’, ‘해외 지

역 협력’ 등과 유사한 맥락으로서 지역의 불균형, 경

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이 지역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가치창출에 

부합하는 활동인 것이다. 

마지막 토픽은 ‘교육 관련 사업’으로 명명되는 주

제가 형성되었으며, <토픽 12>에 포함되는 주요 상위 

단어들은 ‘교육’, ‘KT’, ‘지역’, ‘공헌’, ‘대학’, ‘사업’, 

‘진행’, ‘지원’, ‘프로그램’, ‘대상’, ‘풀무원’, ‘제공’, ‘글

로벌’, ‘ICT’, ‘학생’, ‘운영’, ‘구축’, ‘삼성전자’, ‘방글

라데시’, ‘프로젝트’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주제

는 ‘교육’ 다음으로 통신 사업자인 ‘KT’가 <토픽 12>

를 구성하는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이는 ‘KT’가 기

업 차원에서 ICT 기반의 산업발전과 생활 혁신을 

목표로 적극적인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는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토픽 12>를 구성하는 기사 내용들에는 가톨릭

대학교의 사례 및 삼성의 나눔 빌리지 프로젝트 등

이 포함되었지만 ‘KT’의 토픽 내 기여도가 높았다. 

즉, KT가 교육 분야에서 자사의 ICT 솔루션을 기

반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교육 분야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 중이며, 해당 공유가

치창출 활동이 성공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기에 하나

의 주제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1.3 뉴스기사의 프레임

토픽모델링을 통해 공유가치창출 관련 뉴스기사 

프레임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총 6개의 프레임

이 나타났으며 ‘공유가치창출 발전 필요성 프레임’, 

‘중소기업 협력 및 지원 프레임’, ‘사회적 소외계층 문

제 해결 프레임’, ‘지역사회 상생 프레임’, ‘유사 개념 

혼용 프레임’, ‘발전적 논의 프레임’으로 명명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토픽 2> ‘공유가치창출로의 

전환’, <토픽 5> ‘공유가치창출 평가’의 의제들을 통

해 ‘공유가치창출 발전 필요성’ 프레임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해당 의제들은 기업이 공유가치창출로의 기

업 목표를 수립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활동하기 위한 

내용들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생존을 위

해서는 공유가치창출을 기반으로 기업 운용을 수행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차원이 아닌 장기

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토픽 1>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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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10> ‘동반성장’ 관련 의제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논의하는 프레임

이 나타났다. 국내의 중소기업, 해외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중소기업 협력 및 해외 진출’ 프레임이 나타

난 것이다. 이는 Porter & Kramer(2011)가 제시

한 공유가치창출의 방법론 중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

다. 다양한 공유가치창출 방법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개념이 국내 시장에서 주요하

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

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픽 4> ‘노령층 일자리 지원 모델’과 <토픽 12> 

‘교육 관련 사업’은 ‘사회적 소외계층 문제 해결’과 관

련된 프레임이다. 특히 노령층이나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이루어졌

던 내용들로 보일 수 있으나 노인들의 일자리를 지

원함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수익 또한 추구할 수 있

기에 비용 차원으로 지원했던 형식과는 달리 공유가

치창출의 방식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소외계층 문제 해결’ 프레임을 

중심으로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단순한 기부 및 봉사

와는 차별점을 갖는 활동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토픽 9> ‘해외 지역 협력’과 <토픽 11> ‘국내 지역 

협력’ 의제는 ‘지역사회 상생’ 프레임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앞선 ‘중소기업 협력 및 지원’ 프레임과 유사한 

상생, 동반성장과 연관이 있으나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조하는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또한 공유가치창출의 방법 중 지역 클러스

터 개발을 강화하는 것과 연관성이 높다.

다음으로 <토픽 6> ‘코즈마케팅’과 <토픽 7> ‘봉사 

및 기부’ 관련 의제들은 ‘유사 개념 혼동’ 프레임을 형

성하고 있다. 2011년 공유가치창출 개념 등장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공유가치창출의 개

념이 기부나 봉사의 개념과 차이가 없이 혼용되어 제

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환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사

회적 책임 활동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는 공유가치창출과는 차이가 있는 활동임에도 불

해당 토픽 프레임 명

프레임 1
 토픽 2(공유가치창출로의 전환)

 토픽 5(공유가치창출 평가)
공유가치창출 발전 필요성

프레임 2
 토픽 1(중소기업 해외 진출)

 토픽 10(동반성장)
중소기업 협력 및 해외 진출

프레임 3
 토픽 4(노령층 일자리 지원 모델)

 토픽 12(교육 관련 사업)
사회적 소외계층 문제 해결

프레임 4
 토픽 9(해외 지역 협력)

 토픽 11(국내 지역 협력)
지역사회 상생

프레임 5
 토픽 6(코즈마케팅)

 토픽 7(봉사 및 기부)
유사 개념 혼용

프레임 6
 토픽 3(글로벌 트렌드)

 토픽 8(지속가능경영)
발전적 논의

<Table 8> 공유가치창출 관련 뉴스기사 프레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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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기부 및 봉사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 개념들

이 혼용되어 전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정보 관련 프레임이 공유가치창출 

뉴스기사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프레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이슈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

는 소비자들에게 개념적 혼란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토픽 3> ‘글로벌 트렌드’, <토픽 8> 

‘지속가능경영’은 공유가치창출과 관련된 ‘발전적 논

의’를 촉구하는 프레임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프레임에서는 기업실무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

견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기업 전략 및 국가적 정책 

측면에서 공유가치창출 방식을 통해 거시적 차원의 

경제적 발전 필요성을 제기하는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및 

CSR에서 ESG로 발전된 배경 등 공유가치창출이 

주목받게 된 경영 환경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유가치

창출 이행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유가치창출이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뉴스기사에서 나타나는 공유가치창출 관

련 프레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업이 공

유가치창출 활동을 수행해야하는 배경,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단계로서 공유가치창출이 어떠한 활

동인지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세 가지 

방법론 중 중소기업,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 중심의 지역 클러스터 개발 관련 활동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어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다양한 측면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기보다 방법론 측면에서 다소 

편향되고 강조되어 전달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뉴스기사 프레임들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까지 공유가치창출 관련 사실들

을 심도 있게 전달하는 정보들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관련 정보들 또는 특

정 공유가치창출 활동 방법론에 치우친 뉴스기사들

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공유가치창출이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코즈마케팅 등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명

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뉴스기사들의 정보는 공유

가치창출 관련 논의들을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2 공유가치창출 블로그의 의제와 프레임

4.2.1 토픽 수 결정

<연구문제 1>에 대해 탐색하기 위한 뉴스기사 분

석에 이어 소비자들이 관심 있는 이슈들의 내용들을 

게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는 공유가치창출과 

관련해 어떠한 주제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 <연구문제 2>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2>는 ‘공유가치창출과 관련해 블로그에서 다루는 의

제와 프레임은 무엇인가?’이며 연구문제 탐색을 위

해 뉴스기사 분석과 마찬가지로 토픽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본격적인 토픽모델링 분석에 앞서 블로그의 

게시글에 대한 적절한 주제의 수를 탐색하기 위해 

searchK() 함수를 이용하였으며 주제 수에 따른 배

타성(exclusivity), 의미일관성(semantic coherence), 

지속성(heldout likelihood), 잔차(residual) 4가

지 계수를 살펴보았다. 6, 10, 15의 K 수를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배타성, 의미일관성, 지속성, 잔차 등 

4개의 지표 모두에서 <Table 9>와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각 계수들이 제공하는 적절

한 토픽 수의 결과 값들이 일관된 토픽 수를 제시하

지 않아 계수들의 값을 살펴본 후 연구자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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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속성의 경우 

토픽 수가 10개 이상일 경우 데이터의 일부가 존재

하지 않을 때 모형 예측 지속 정도의 값의 하락이 큰 

폭이 이루어지고, 의미일관성 또한 10개 이후로 토픽 

수가 10개 이하일 경우의 계수 값이 더욱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비록 잔차와 배타성에서 토픽 수가 많

을수록 적절한 것으로 나왔으나 계수 값 차이가 크

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계수들의 값들

을 고려함과 동시에 토픽 수를 8개, 10개, 15개 일 

경우 구성된 토픽과 주요 단어들을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블로그의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토

픽의 수를 8개로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8개의 토

픽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searckK() 함수

를 활용해 해당 계수들을 표현한 그래프는 <Figure 

2>와 같다. 

4.2.2 공유가치창출 블로그의 주요 토픽

<Table 10>은 전체 블로그 게시글에 나타난 텍스

트를 R Studio의 STM 패키지를 통해 적용하여 얻

은 토픽과 상위 20개의 연관어이다. 또한 토픽 명을 

명명하기 위해서는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들을 

K exclus semcoh heldout residual

6 8.973011 -185.1609 -7.17825 7.162014

10 9.368337 -206.551 -7.108137 3.850575

15 9.504134 -193.2882 -7.352671 2.311229

<Table 9> 블로그 주제 수 탐색 결과

<Figure 2> 블로그 주제 수 분석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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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NO 기업 활동 전환 CSR과의 비교 CSR 개념 혼용 지속가능성 확보

1 경제 경영 베트남 전략

2 중소 책임 사업 마케팅

3 상생 개념 사례 풀무원

4 캠페인 경제 자본주의 코즈마케팅

5 지속 혁신 의미 확대

6 동반성장 이윤 필요 방법

7 대표 문제 기부 교육

8 실현 지역 프로그램 캠페인

9 추진 동시 진행 대표

10 강연 최근 그룹 보도자료

11 강화 사업 호텔 중요

12 단순 사례 나눔 비영리

13 협약 네슬레 봉사 환경

14 일반상식 시장 참여 최근

15 시사 해결 분야 공식

16 마련 정부 함께 시대

17 그룹 이익 국내 영역

18 롯데 공동 이완영 실천

19 소개 이해관계자 의원 소비

20 투자 강조 사랑 트렌드

토픽5 토픽6 토픽7 토픽8

NO 발전적 논의 성공 사례 기업 환경 변화 CSV 이슈 소개

1 마케팅 한국 비즈니스 마이클포터

2 문제 일자리 공헌 공헌

3 공모전 지역 글로벌 추구

4 주제 모델 상생 교수

5 지속가능 고객 지속 수익

6 해결 세상 모델 시니어

7 효과 시장 기회 회장

8 성장 의미 비영리 동시

9 계획 경쟁력 사업 노력

10 실천 도입 자본주의 관심

11 개최 세계 평가 모델

12 컨퍼런스 필요 변경 수상

13 진행 대상 패러다임 생각

14 대학 기부 관점 최근

15 이해 연결 선진 사업

16 행복 대학 성장 사람

17 지원 창조 진화 유한킴벌리

18 확산 탄생 제시 측면

19 협력 구축 기반 이익

20 참여 연속 그룹 대상

<Table 10> 공유가치창출 관련 블로그 게시글 토픽모델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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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토픽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한 후 토픽을 명명하기 위해 모형 구성

에 투입한 분석 데이터와 블로그 게시글 본문이 포함

된 데이터를 결합하였고, 주제 단어가 추출된 원문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토픽 명을 작성하였다.  

토픽모델링 수행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토픽은 

‘기업의 활동 전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으며 관련 

단어들이 하나의 토픽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요 상위 20개의 단어를 살펴보면 ‘경제’, ‘중소’, 

‘상생’, ‘캠페인’, ‘지속’, ‘동반성장’, ‘대표’, ‘실현’, ‘추

진’, ‘강연’, ‘강화’, ‘단순’, ‘협약’, ‘일반상식’, ‘시사’, 

‘마련’, ‘그룹’, ‘롯데’, ‘소개’, ‘투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단어들은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기업 운영 

방식을 공유가치창출 기반으로 수행하려는 내용들과 

관련 있다. 즉,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공유가치창출 관련 협약 또는 추진 내용들

이 주로 <토픽 1>과 연관성이 높은 블로그 게시글로 

나타났다. 

두 번째 토픽은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개념을 전반

적으로 소개하는 ‘이슈 소개’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해

당 토픽을 형성하는 주요 단어 20개는 ‘경영’, ‘책임’, 

‘개념’, ‘경제’, ‘혁신’, ‘이윤’, ‘문제’, ‘지역’, ‘동시’, ‘최

근’, ‘사업’, ‘사례’, ‘네슬레’, ‘시장’, ‘해결’, ‘정부’, ‘이

익’, ‘공동’, ‘이해관계자’, ‘강조’로 나타났다. 공유가치

창출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공

유가치창출의 대표적인 기업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네슬레’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

시 말해 공유가치창출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경영, 

경제 관련 이슈임을 소개함과 함께 공유가치창출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임을 소개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토픽과 

연관성이 높은 게시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과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토픽은 ‘CSR 개념 혼동’ 주제가 나타났으

며, 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단어는 ‘베트남’, ‘사업’, 

‘사례’, ‘자본주의’, ‘의미’, ‘필요’, ‘기부’, ‘프로그램’, ‘진

행’, ‘그룹’, ‘호텔’, ‘나눔’, ‘봉사’ ‘참여’, ‘분야’, ‘함께’, 

‘국내’, ‘이완영’, ‘의원’,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

픽 2>가 CSR과 비교하여 공유가치창출이 CSR과는 

다른 개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토

픽 3>은 공유가치창출과 CSR의 개념적 차이를 구분

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 되어 

있는데, <토픽 3>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 중 ‘기부’, 

‘나눔’, ‘봉사’, ‘사랑’ 등은 사회적 문제 활동 해결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과는 근

본적으로 맥락을 달리하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픽 3>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게시글들을 

살펴보면 공유가치창출로 기업 활동을 소개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 내용들은 CSR과 연계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째 토픽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구성하는 단

어들을 통한 토픽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주요 상위 단어들은 ‘전략’, ‘마케팅’, ‘풀

무원’, ‘코즈마케팅’, ‘확대’, ‘방법’, ‘교육’, ‘캠페인’, 

‘대표’, ‘보도자료’, ‘중요’, ‘비영리’, ‘환경’, ‘최근’, ‘공

식’, ‘시대’, ‘영역’, ‘실천’, ‘소비’, ‘브랜드’이다. <토픽 4>

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핵심가치를 설정

하여 사회와 함께 이윤을 창출해야하는 전략 및 마

케팅이 필요하며 이는 공유가치창출과 관련성이 있

음을 제시한다. 또한 해당 토픽에 ‘보도자료’ 단어가 

주요 상위 단어로 출현하였는데, 이는 공유가치창출

과 관련된 기업 활동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중심으

로 토픽이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토픽은 공유가치창출 관련 ‘발전적 논의’

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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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위 연관 단어들은 ‘마케팅’, ‘문제’, ‘공모전’, ‘주

제’, ‘지속가능’, ‘해결’, ‘효과’, ‘성장’, ‘계획’, ‘실천’, ‘개

최’, ‘컨퍼런스’, ‘진행’, ‘대학’, ‘이해’, ‘행복’, ‘지원’, 

‘확산’, ‘협력’, ‘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해 보다 심화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살

펴볼 수 있다. <토픽 5>의 경우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컨퍼런스’, ‘공모전’, ‘대학’, ‘개최’, ‘주제’ 등 관련 논

의들을 위한 행사들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타났다.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논의 범위는 기업 차원에서의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모집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 번째 토픽으로 나타난 토픽은 공유가치창출

과 관련된 ‘성공 사례’로서 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한 상위 연관어는 ‘한국’, ‘일자리’, ‘지역’, ‘모델’, ‘고

객’, ‘세상’, ‘시장’, ‘의미’, ‘경쟁력’, ‘도입’, ‘세계’, ‘필

요’, ‘대상’, ‘기부’, ‘연결’, ‘대학’, ‘창조’, ‘탄생’, ‘구축’, 

‘연속’이다. 여섯 번째 토픽은 국내의 성공적인 공유

가치창출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며, 공유가치창출 활

동을 기업들이 수행해야하는 이유,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토픽 6>에서는 ‘한국’ 단어가 가장 큰 토픽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공유가치창출이 해외

에서 주창된 개념이지만 국내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

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블로그 이용자들이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 번째 토픽은 ‘기업 환경 변화’ 관련 토픽으로

서 공유가치창출을 새로운 경영 전략의 패러다임으

로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소개하는 주

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된 상위 주요 단어를 살

펴보면 ‘비즈니스’, ‘공헌’, ‘글로벌’, ‘상생’, ‘지속’, ‘모

델’, ‘기회’, ‘비영리’, ‘사업’, ‘자본주의’, ‘평가’, ‘변경’, 

‘패러다임’, ‘관점’, ‘선진’, ‘성장’, ‘진화’, ‘제시’, ‘기반’, 

‘그룹’ 등으로 나타났다. 즉, 세계적인 자본주의 흐름

이 비판받고 있기에 기업의 경영 전략의 변화가 필

요하며, 국내의 경영 패러다임이 공유가치창출로 전

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기업의 지속성

을 위해서는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로

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토픽이라

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토픽은 ‘CSV 이슈 소개’에 

대한 토픽이다. 앞선 <토픽 2>, <토픽 3>이 공유가

치창출 개념의 기반이 된 CSR과 개념적으로 구분

하거나 혼용하는 등의 내용 중심이었다면, ‘CSV 이

슈 소개’ 토픽은 공유가치창출이 어떻게 출발한 개념

이고 어떤 학자로부터 주창되었는지에 대한 개념적 

소개 관련 토픽이다. <토픽 8>을 구성하는 주요 상위 

단어를 살펴보면, ‘마이클포터’, ‘공헌’, ‘추구’, ‘교수’, 

‘수익’, ‘시니어’, ‘회장’, ‘동시’, ‘노력’, ‘관심’, ‘모델’, 

‘수상’, ‘생각’, ‘최근’, ‘사업’, ‘사람’, ‘유한킴벌리’, ‘측면’, 

‘이익’, ‘대상’이다. 특히 <토픽 8>의 경우 <Figure 7>

과 같이 해당 주제를 이루고 있는 주요 단어들 중 ‘마

이클포터’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토픽 8>은 공유가치창출을 주장한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포터 교수를 중심으로 개념 설명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3 블로그의 프레임

본 연구의 토픽모델링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관련 

블로그 게시글의 프레임은 최종적으로 4개로 정리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블로그 프레임 분석 결과는 

<Table 11>과 같이 제시되었으며, 블로그 게시글에

서 나타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 관련 프레임은 ‘공유

가치창출 개념적 설명 프레임’, ‘경쟁력 확보 전략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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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공유가치창출 필요성’, ‘발전적 논의 프레임’으

로 명명하였다.  

우선 <토픽 2> ‘CSR과의 비교’, <토픽 3> ‘CSR 개

념 혼동’, <토픽 8> ‘CSV 이슈 소개’ 등의 토픽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개념, 정의들을 일반 공중들에게 설명하고자 하

는 프레임이 나타났다. 또한 블로그에서는 공유가치

창출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수단임을 인지시키려는 

관련 프레임이 나타났다. 즉, <토픽 1> ‘기업 활동 

전환’, <토픽 4>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의제들을 제

시하였다. 이는 기업의 홍보 차원의 기사들을 통해 

구성된 의제로서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이 공유가치창

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사의 경쟁력이 

확보되었음을 일반 공중에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목적성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토픽 6> ‘성

공 사례’, <토픽 7> ‘기업 환경 변화’는 실제 국내에

서 성공적이었던 사례들을 언급함을 통해 기업이 지

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방법론이 공유가

치창출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다. 더불어 블로그에서는 <토픽 5> ‘발전적 논의’와 

같이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을 국내 기업 환경에 맞추

어서 적용시키고 발전시키려는 학계 및 기업 차원의 

논의 시도 관련 프레임도 나타났다.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주요 국내 경제 이슈 중 하나

로 공유가치창출을 제시함과 동시에 해당 개념에 대

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가치창

출에 대한 ‘개념적 설명 관련 프레임’들은 다양한 방

향성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CSR과 유사한 개념이 아

니라 차별화되는 개념으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제와 

CSR과 공유가치창출을 유사한 개념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의제가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공유가치창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해당 개념이 주창되고 제

시된 배경 등을 면밀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개념 설명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미 공유가치창출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의 활동을 홍보하고 이를 일반 공중에게 제시하

고자 기업의 임원들을 전면에 세워 기업 활동이 공유

가치창출 중심으로 이행됐거나 수행될 계획임을 밝

혔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음을 설명했

다. 즉,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함으로서 공유가치

창출이 기업과 사회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

타낼 수 있다는 방향의 프레임인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환경을 둘러싼 경영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근거로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실천될 필요성

에 대해 제시하고 있었다. ‘공유가치창출 필요성’은 

해당 토픽 프레임 명

프레임 1

토픽2 (CSR과의 비교)

토픽3 (CSR 개념 혼동)

토픽8 (CSV 이슈 소개)

공유가치창출 개념적 설명

프레임 2
토픽1 (기업 활동 전환)

토픽4 (지속가능성 확보)
경쟁력 확보 전략

프레임 3 토픽5 (발전적 논의) 발전적 논의

프레임 4
토픽6 (성공 사례)

토픽7 (기업 환경 변화) 
공유가치창출 필요성

<Table 11> 공유가치창출 관련 블로그 게시글 프레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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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공유가치창출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긍정적 프레임이다. 이

윤만을 추구하는 기업 전략은 더 이상 소비자들의 선

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환경오염,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용 소모로

는 충분하지 않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프레임은 공유가치창출을 하는 기업들이 활동

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설득하려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게시글에서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차원의 논의를 수행하기 위해 <토픽 5>

와 같이 공유가치창출 활동 실무적 아이디어, 학술적

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서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공유가치창

출에 대한 심화된 논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없었다. 

즉, 해당 개념이 무엇인지를 블로그 이용자들에게 설

명하고 인지시키려는 단계이며, 여전히 유사한 개념

들과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분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유가

치창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제시하려는 프레임은 없

었고,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경영 전략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프레

임이 주도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

석 결과 공유가치창출 관련 블로그 게시글 대부분은 

온라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블로그 이용

자들에게 공유하는 형식이었다. 이와 같은 게시글의 

형태를 보았을 때, 기사에서 제시하는 의제, 프레임이 

일반 공중에게도 전이될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4.3 공유가치창출 뉴스기사와 블로그 의제 및 프레임 

비교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통

해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에서 나타난 공유가치

창출 관련 의제와 프레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

각의 미디어에서 나타난 프레임을 살펴보는 것에 그

치지 않고, 미디어 간의 프레임을 비교 분석한다면, 

일반 공중에게 제시되는 공유가치창출 관련 프레임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앞선 분

석을 통해 뉴스기사와 블로그에서 나타난 프레임들

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12>와 같다. 

우선, 공통적으로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 모두 

공유가치창출과 관련되어 발전적인 내용을 전하거나 

공유가치창출과 관련된 경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뉴스기사에는 ‘코즈마

케팅’, ‘봉사 및 기부’의 의제가 많이 다루어졌다면, 

블로그에서는 ‘CSR과의 비교’, ‘CSV 이슈 소개’ 관

련 의제들을 통해 명확한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을 설

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으나 ‘CSR 개념 혼동’ 

의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유가치창출이 등장한지 10년이 된 현시점에도 개

념적인 설명을 하는 차원의 프레임이 지배적으로 나

타난 것이다. 이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기사와 블로그 모두 공유

가치창출의 ‘발전적 논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제가 형

성되었다. 즉, 공유가치창출이 지속가능경영을 가능

하게 하는 경영 전략으로서 기업 내외부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프레임은 ‘공유가치창출 필요

성’에 대한 프레임이다. 즉, 공유가치창출이 기업 차

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

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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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같은 프레임이 나타난 것은 기업이 공유

가치창출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소비자, 주주,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기

본적인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성 있는 활동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뉴스기사와 블로그 프레임의 차이를 살

펴보면 뉴스기사의 경우 ‘중소기업 협력 및 진출’, 

‘사회적 소외계층 문제 해결’, ‘지역사회 상생’ 프레임 

등이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공유가치창출 활

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이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

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해당 활동과 관련한 반응을 이

끌어 내기 수월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

법론 관련 긍정적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뉴스기사에서 공유가치창출 방법 중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 형

성 관련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유가치창

출의 방법 중 제품 및 서비스 사례, 가치사슬의 재구

성 사례보다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불평등, 격차 

등에 초점을 맞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그렇기에 지

역구성원, 중소기업, 사회적 소외계층 등이 참여하여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클러스

유사 프레임

뉴스기사 블로그

토픽 명 프레임 명 토픽 명 프레임 명

1
 토픽 6(코즈마케팅)

 토픽 7(봉사 및 기부)
유사 개념 혼용

 토픽 2(CSR과의 비교)

 토픽 3(CSR 개념 혼동)

 토픽 8(CSV 이슈 소개)

공유가치창출 

개념적 설명

2
 토픽 3(글로벌 트렌드)

 토픽 8(지속가능경영)
발전적 논의  토픽 5(발전적 논의) 발전적 논의

3
 토픽 2(공유가치창출로의 전환)

 토픽 5(공유가치창출 평가)

공유가치창출 

발전 필요성

 토픽 6(성공 사례)

 토픽 7(기업 환경 변화) 

공유가치창출 

필요성

 대조 프레임 

뉴스기사 블로그

토픽 명 프레임 명 토픽 명 프레임 명

1
 토픽 1(중소기업 해외 진출)

 토픽 10(동반성장)

중소기업 협력 및 

해외 진출

2
 토픽 4(노령층 일자리 지원 모델)

 토픽 12(교육 관련 사업)

사회적 소외계층 

문제 해결

3
 토픽 9(해외 지역 협력)

 토픽 10(국내 지역 협력)
지역사회 상생

4
 토픽 1(기업 활동 전환)

 토픽 4(지속가능성 확보)

경쟁력 확보 

전략

<Table 12> 공유가치창출 관련 뉴스기사와 블로그 프레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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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구성 프레임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로그 게시글의 경우 세부적인 공유가치

창출의 방법론과 관련된 프레임을 제시하기보다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유가치창출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이 나타났다. 즉, 

뉴스기사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이라면, 블로그에서

는 임직원들의 인터뷰 등을 활용한 공유가치창출 커

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총 6개로 도출된 뉴스기사 프레

임과 총 4개로 나타난 블로그 프레임에서 3개의 프

레임이 유사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통

해 공유가치창출과 관련해 뉴스기사가 블로그보다 

다양한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블

로그에 나타나는 프레임의 대부분이 뉴스기사와 유

사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 모두 공유가치창

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통해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4 공유가치창출 관련 뉴스기사 의미연결망

4.4.1 공유가치창출 뉴스기사에 나타난 주요 단어 

중심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3>을 탐구하기 위해 공

유가치창출과 관련한 뉴스기사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

타나는지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

체적으로 <연구문제 3>은 ‘뉴스기사에서 나타난 공

유가치창출(CSV)과 관련된 주요 단어는 어떻게 의

미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가?’이다. <연구문제 3>을 

탐색하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게 되면 공

유가치창출 관련 의제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전체적

인 내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단어들을 사용

해 어떻게 관련 내용들이 형성되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네

트워크 그래프의 단어들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 ‘동시 출현 단어’들을 추출하고, ‘동시 

출현 빈도수’를 기준으로 상위 단어들을 선정해 의미

연결망을 구축했다. 또한 중심성 계산 값들을 이용

해 각각의 단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단어

가 공유가치창출 기사 관련 의미연결망에서 영향력

을 발휘해 의제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는지를 파악하

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아이겐벡

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제시하였다. 

공유가치창출 관련 기사와 관련해 토픽모델링에서 활

용했던 전처리 데이터에서 의미적인 연결의 빈도가 

높은 상위 단어를 활용하였으며, 네트워크가 너무 복

잡하지 않도록 동시 출현 단어를 중심으로 상위 55개

의 단어들을 추출하여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었다. 

즉, 공동 출현 단어 간의 빈도수 행렬을 활용하여 의

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13>

에 제시되었듯이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노

드는 ‘경영’이었으며, 동시 출현 빈도 상위 55개의 단

어들에서 총 7개의 군집이 구성되었다. 공유가치창

출에 대한 뉴스기사 내용을 동시 출현 빈도 중심의 

의미연결망으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다.

우선, 주요 중심성 값들 중 연결 중심성을 통해 살

펴본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결 중심

성은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

는지를 나타낸다. 자주 나타나는 노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많은 노

드들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는 연결 중심성이 높게 

측정된다(Park & Jung, 2013). 구체적으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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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분석 결과 뉴스기사에서는 ‘기업(104)’, ‘사회

(96)’, ‘활동(46)’, ‘지원(38)’, ‘사업(30)’, ‘경영(20)’, 

‘성장(14)’, ‘경제(14)’, ‘진행(14)’이 연결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유가치창출 관련 기사

에서는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이슈로서 공유가

치창출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연결 중심성이 

높은 상위 단어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결 중심성과 관련

해 ‘기업’, ‘사회’의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에 비해 연

결 중심성이 크게 높은 상위 단어로서 다른 노드와

의 연결 정도가 매우 긴밀하기에 연결 정도가 유사

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당 단어들

은 공유가치창출 기사 내에서 중요한 의미구조를 형

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높은 연결 중심성의 값을 나타내는 ‘사

회’ 또한 18개의 노드들을 통해 하위 주제를 형성하

고 있었다. ‘사회’, ‘경제’, ‘교육’, ‘노력’, ‘프로그램’, 

‘제품’, ‘선정’, ‘회사’, ‘추진’, ‘구축’, ‘모델’, ‘서울’, ‘서

비스’, ‘문화’, ‘지속적’, ‘고객’, ‘해결’, ‘실천’이 해당 주

제에 포함되었다. 이는 공유가치창출과 관련한 제품 

또는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을 개발하려는 공유가치창출의 방법론과 연계성이 

높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접 중심성을 중심으로 뉴스기사를 살펴

본 결과, 근접 중심성이 높은 상위 단어들은 연결 중심

성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업(0.01785)’, 

‘사회(0.01666)’, ‘활동(0.01176)’, ‘지원(0.01123)’, 

‘사업(0.01075)’, ‘경영(0.01020)’, ‘성장(0.00990)’, 

‘경제(0.00990)’, ‘진행(0.00980)’, ‘대표(0.00980)’

의 순서대로 근접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3> 공유가치창출 뉴스기사 의미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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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1 기업 104 0.01785 724.416 1.000
2 사회 96 0.01666 526.416 0.976
3 활동 46 0.01176 49.333 0.690
4 지원 38 0.01123 25.416 0.624
5 사업 30 0.01075 11.183 0.548
6 경영 20 0.01020 3.166 0.427
7 성장 14 0.00990 0.000 0.366
8 경제 14 0.00990 0.000 0.366
9 진행 14 0.00980 0.400 0.353
10 대표 12 0.00980 0.000 0.337
11 제공 12 0.00970 0.000 0.331
12 지역 12 0.00970 0.000 0.303
13 확대 10 0.00970 0.000 0.303
14 운영 10 0.00970 0.000 0.303
15 계획 10 0.00970 0.000 0.303
16 참여 10 0.00970 0.000 0.288
17 가능 10 0.00961 0.666 0.258
18 대상 8 0.00961 0.000 0.260
19 교육 8 0.00961 0.000 0.260
20 공헌 8 0.00970 0.000 0.260
21 글로벌 8 0.00952 0.000 0.233
22 노력 6 0.00952 0.000 0.211
23 환경 6 0.00952 0.000 0.211
24 시작 6 0.00952 0.000 0.211
25 책임 6 0.00952 0.000 0.205
26 프로그램 6 0.00952 0.000 0.176
27 지속 6 0.00952 0.000 0.156
28 회사 4 0.00943 0.000 0.156
29 관계 4 0.00943 0.000 0.156
30 문화 4 0.00943 0.000 0.156
31 추진 4 0.00943 0.000 0.156
32 활용 4 0.00943 0.000 0.156
33 모델 4 0.00943 0.000 0.156
34 서울 4 0.00943 0.000 0.156
35 지속적 4 0.00943 0.000 0.156
36 강화 4 0.00943 0.000 0.156
37 발전 4 0.00943 0.000 0.156
38 선정 4 0.00943 0.000 0.156
39 세계 4 0.00943 0.000 0.156
40 한국 4 0.00943 0.000 0.156
41 분야 4 0.00943 0.000 0.156
42 구축 4 0.00943 0.000 0.156
43 서비스 4 0.00943 0.000 0.156
44 고객 4 0.00943 0.000 0.156
45 시장 4 0.00943 0.000 0.156
46 협력 4 0.00943 0.000 0.156
47 제품 4 0.00943 0.000 0.156
48 상생 2 0.00917 0.000 0.079
49 산업 2 0.00917 0.000 0.079
50 전략 2 0.00917 0.000 0.079
51 혁신 2 0.00917 0.000 0.079
52 강조 2 0.00917 0.000 0.079
53 회장 2 0.00917 0.000 0.079
54 해결 2 0.00884 0.000 0.077
55 실천 2 0.00884 0.000 0.077

<Table 13> 공유가치창출 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단어의 중심성 상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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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 중심성은 간접적인 노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연결 중심성보다 넓은 범위에서 중심성을 측정한다.  

근접 중심성이 높다면 핵심 노드와의 관계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다수의 핵심적 노드들과의 관계를 통해 

기사 네트워크 내의 핵심적인 노드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즉, 본 연구의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이 높

은 상위 단어들은 직․간접적으로 모두 네트워크 내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724.416)’, 

‘사회(526.416)’, ‘활동(49.333)’, ‘지원(25.416)’, 

‘사업(11.183)’, ‘경영(3.166)’, ‘가능(0.666)’, ‘진

행(0.400)’이 매개 중심성 값의 상위 단어로 나타났

다. 즉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서 지속가능성을 기반으

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설명하기 위한 교량적 단어

로서 ‘기업’, ‘사회’ 단어의 역할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

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과 유

사하게 매개 중심성 또한 중심성 값의 크기 순서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구성하는 주

제는 공유가치창출과 관련된 개념 및 정의 등과 관

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통해 살펴본 기

사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다음과 같다. 상위 단어로서 

‘기업(1.000)’, ‘사회(0.976)’, ‘활동(0.690)’, ‘지원

(0.624)’, ‘사업(0.548)’, ‘경영(0.427)’, ‘성장(0.366)’, 

‘경제(0.366)’, ‘대표(0.337)’, ‘제공(0.331)’, ‘지역

(0.331)’ 등이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아이겐벡터 중심성 또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과 같이 주로 공유가치창출에 대

한 개념 관련 속성 단어와 공유가치창출의 필요성, 

등장 이유 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사에서의 공유가치창출 의미연

결망에서는 공유가치창출의 기본적인 정의 관련 단어

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4.4.2 공유가치창출 블로그에 나타난 주요 단어 

중심성 분석

공유가치창출 관련 기사 분석에 이어 <연구문제 4>

로 설정한 공유가치창출 관련 블로그 게시글의 의미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4>

는 ‘블로그에 나타난 공유가치창출 관련 주요 단어

는 어떻게 의미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가?’이다. 이

에 수집된 공유가치창출 관련 블로그 게시글에서 ‘동

시 출현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동시 출현 빈도수’를 

기준으로 중심성 상위 55개의 단어들로 의미연결망

을 구축하였다.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블로그 내용

을 동시 출현 단어 중심의 의미연결망으로 나타내면 

<Figure 4>와 같다.  

그 결과 <Table 14>에 제시한 것처럼 블로그 게

시글의 중심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결 중심성

의 경우 ‘사회(94)’, ‘기업(90)’, ‘활동(22)’, ‘경제

(22)’, ‘동시(16)’, ‘책임(14)’, ‘추구(14)’, ‘수익

(14)’, ‘이익(12’)이 연결 중심성이 높은 상위 단어

로 나타났다. 연결 중심성에서 가장 많은 연결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회(94)’로 공유가치창출 관

련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

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즉, 블로그 게시글에

서 가장 연결 중심성이 높아 다른 단어와 많이 연결

되어 나타나는 단어는 ‘사회(94)’인 것이다. 구체적

으로 연결 중심성은 특정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들의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 단어는 블로

그 게시글에서 공유가치창출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단어들과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통해 설명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상위 9개의 단어들의 연결 

중심성 값들이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연결 

중심성이 담론의 의제 및 이슈에 대한 논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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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어이기 때문

에 본 연구의 상위 주요 키워드인 ‘사회(94)’, ‘기업

(90)’들은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블로그 게시글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즉, 블로그

에서 제시되는 공유가치창출 관련 내용들은 ‘사회’, 

‘기업’ 등의 단어들을 통해 내용 구조를 형성하고 있

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장 연결 중심성이 높은 ‘사회’ 

단어가 네트워크 내의 어떤 단어들과 함께 주제

(community)를 형성하여 의미 구조화가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 단어와 함께 나타

난 주제를 확인하였다. 이는 각 노드 간의 응집성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내의 하위 군집을 찾아내는 것이

다. 그 결과, ‘사회’는 총 29개의 단어들과 함께 주제

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회’, ‘사업’, ‘일자리’, ‘공헌’, 

‘대하다’, ‘실현’, ‘환경’, ‘사례’, ‘성장’, ‘중요’, ‘지속’, 

‘소비’, ‘혁신’, ‘지속가능’, ‘상생’, ‘실천’, ‘발전’, ‘노력’, 

‘글로벌’, ‘목표’, ‘사회공헌활동’, ‘대표’, ‘목적’, ‘지역’, 

‘시대’, ‘미래’, ‘제시’, ‘지원’, ‘기부’가 동일한 주제를 형

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내의 하위 군집으로 묶여있었

다. 즉, ‘사회’가 포함된 네트워크 내의 하위 주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서 공유가

치창출을 논의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력

을 나타내는 ‘기업’과 함께 구성되는 네트워크 내의 

하위 주제를 살펴보면 ‘기업’, ‘경영’의 두 노드만으로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유가

치창출을 논의함에 있어 기업 경영 방식으로서 공유

가치창출 관련 주제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근접 중심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

(0.01639)’, ‘기업(0.01587)’, ‘경제(0.01010)’, 

‘활동(0.01000)’, ‘동시(0.00971)’, ‘책임(0.00961)’, 

‘추구(0.00961)’, ‘수익(0.00961)’, ‘이익(0.00952)’, 

<Figure 4> 공유가치창출 블로그 의미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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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1 사회 94 0.01639 720.500 1.000
2 기업 90 0.01587 630.166 0.986
3 활동 22 0.01000 7.466 0.349
4 경제 22 0.01010 8.433 0.457
5 동시 16 0.00971 1.100 0.365
6 책임 14 0.00961 1.166 0.392
7 추구 14 0.00961 0.366 0.299
8 수익 14 0.00961 0.400 0.327
9 이익 12 0.00952 0.400 0.367
10 마이클포터 10 0.00952 41.333 0.115
11 경영 10 0.00943 0.000 0.294
12 자체 10 0.00943 0.000 0.257
13 개념 8 0.00934 0.000 0.225
14 해결 8 0.00943 53.000 0.203
15 마케팅 8 0.00943 53.000 0.203
16 문제 6 0.00934 0.000 0.201
17 사다 6 0.00925 0.000 0.225
18 사회공헌 6 0.00925 0.000 0.201
19 전략 6 0.00934 0.000 0.201
20 교수 6 0.00884 14.666 0.464
21 비즈니스 6 0.00925 0.000 0.201
22 모델 6 0.00925 0.000 0.201
23 실천 4 0.00917 0.000 0.182
24 의미 4 0.00917 0.000 0.182
25 환경 4 0.00917 0.000 0.182
26 사례 4 0.00917 0.000 0.182
27 성장 4 0.00917 0.000 0.182
28 소비 4 0.00917 0.000 0.182
29 혁신 4 0.00917 0.000 0.182
30 발전 4 0.00917 0.000 0.182
31 중요 4 0.00917 0.000 0.182
32 지속가능 4 0.00917 0.000 0.182
33 일자리 4 0.00917 0.000 0.182
34 공헌 4 0.00917 0.000 0.182
35 대하다 4 0.00917 0.000 0.182
36 지속 4 0.00917 0.000 0.182
37 상생 4 0.00917 0.000 0.182
38 노력 4 0.00917 0.000 0.182
39 글로벌 4 0.00917 0.000 0.182
40 목표 4 0.00917 0.000 0.182
41 사업 4 0.00917 0.000 0.182
42 다양 4 0.00917 0.000 0.182
43 실현 4 0.00917 0.000 0.182
44 하버드 4 0.00636 0.000 0.032
45 대표 2 0.00877 0.000 0.092
46 기부 2 0.00877 0.000 0.092
47 지역 2 0.00877 0.000 0.092
48 제시 2 0.00877 0.000 0.092
49 지원 2 0.00877 0.000 0.092
50 미래 2 0.00877 0.000 0.092
51 목적 2 0.00862 0.000 0.091
52 시대 2 0.00862 0.000 0.091
53 사회공헌활동 2 0.00862 0.000 0.091
54 코즈마케팅 2 0.00628 0.000 0.018
55 사회문제 2 0.00628 0.000 0.018

<Table 14> 공유가치창출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주요 단어의 중심성 상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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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포터(0.00952)’가 근접 중심성 상위 10개의 

단어로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의 분석 결과는 연결 

중심성에서 나타난 상위 값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해당 단어들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단어들과 연

결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단어들로서 대부분 다른 

단어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 연결 중심성이 높은 상위 단어는 근접 중심성 또

한 높아 핵심적인 노드와의 관계가 많으며 본 연구의 

네트워크 내의 핵심적 노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 중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매

개 중심성이 높은 상위 단어는 ‘사회(720.500)’, ‘기

업(630.166)’, ‘해결(53.000)’, ‘마케팅(53.000)’, 

‘마이클포터(41.333)’, ‘교수(14.666)’ 순서로 나타

났다. ‘사회’와 ‘기업’이 차지하는 매개 중심성의 결과 

값은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의 순위와도 동일하

였으나, 매개 중심성에서는 ‘해결’, ‘마케팅’이 상위 

순위의 단어로 나타났다. ‘해결’과 ‘마케팅’의 경우 연

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에서 각각 14위, 15위에 위

치하여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단어였다. 그러나 매개 

중심성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노드와 노드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노드로서 

‘해결’과 ‘마케팅’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블로그 게시글에서 공유가

치창출 관련 논의를 할 때 ‘해결’과 ‘마케팅’을 통하지 

않으면 노드들의 의미가 단절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통해 살펴본 공

유가치창출 관련 블로그 게시글 분석 결과, 아이겐

벡터 중심성이 높은 상위 단어들은 ‘사회(1.000)’, 

‘기업(0.986)’, ‘교수(0.464)’, ‘경제(0.457)’, ‘책임

(0.392)’, ‘이익(0.367)’, ‘동시(0.365)’, ‘추구(0.299)’, 

‘경영(0.294)’으로 나타났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자

신과 연결된 다른 노드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다면 연결 정도가 낮다하더라도 높은 영

향력을 갖는다고 해석하며, 연결 정도가 높아도 아

이겐벡터 중심성이 낮다면 네트워크 내의 실질적 영

향력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분석 결과 

아이겐벡터가 높게 나타난 ‘사회’, ‘기업’ 노드는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과 동일하게 영향

력이 높은 노드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연결 중

심성에서는 20위이었던 ‘교수’가 아이겐벡터 중심성

이 높은 단어로서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강한 단

어로 나타났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상위 단어

들은 공유가치창출에 근본적인 개념 설명과 관련된 

속성들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단어들이 전체 의미

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를 통해 살펴본 공유

가치창출 관련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의 의미연

결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 ‘사회’, ‘활

동’, ‘경제’의 4개의 단어는 기사와 블로그 각각의 미

디어에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

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상위 단어로 나타났다. 즉, 

공유가치창출을 논의함에 있어 뉴스기사와 블로그 

모두 기업의 활동으로서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가

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개념적 정의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기사에는 ‘지원’, ‘참여’, ‘추진’, ‘활용’, 

‘구축’ 등의 보다 구체적인 공유가치창출 실행 방향에 

대한 단어들이 주요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전반적으로 블로그에서는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에 대한 단어들, 예컨대 ‘하버드’, ‘개념’, 

‘제시’, ‘목적’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뉴스기사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에 대한 운영, 기업 활동의 추진 등을 추론할 수 있

는 단어들이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의미연결망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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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기사는 ‘공유가치창출 개념’, ‘기업과의 상생’, 

‘지역사회 지원’, ‘사회적 공헌 활동’의 주제를 추론할 

수 있으며,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공유가치창출 개

념’, ‘코즈마케팅’,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공유가

치창출 개념’에 대한 주제들이 두 미디어에서 공통되

게 나타났고, ‘코즈마케팅’ 또는 ‘사회적 공헌 활동’ 등 

혼동된 개념들의 내용들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에, 뉴스기사에서는 ‘기업과의 상생’, ‘지역사회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활동 사례들을 제시하는 주제들이 

나타났고,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지속가능성 확보’와 

같이 전략 부분의 긍정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 나타

났다. 이처럼 대조되는 주제들이 나타났지만, 전반

적으로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에 드러나는 주제

들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뉴스기

사와 블로그 게시글의 네트워크 구조가 상관성을 보

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4.5 QAP 분석에 의한 미디어의 의제설정 분석

4.5.1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의 QAP 상관분석

앞서 본 연구는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에 나타

난 공유가치창출 관련 기사 및 게시글의 의미연결망

을 연결 중심성과 커뮤니티 구분을 통해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어떠한 주요 단어가 추출되었고, 커뮤

니티를 통해 의미구조가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의미연결망을 통해 나타난 의미구조의 유사

성과 차이를 해석하기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

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의미연결망을 통한 

뉴스기사와 블로그 의미구조의 속성 간의 상관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QAP 상관분석 및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연구문제 5>로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데이터에서 주요 

상위 단어 100개를 추출하여 각 단어 간의 매트릭

스를 각각 분류하여 수치를 추출하였고 이를 통해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 사이의 네트워크 의제설

정의 유사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15>에 제시한 것과 같다. 

분석 결과,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 사이의 매

트릭스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943, p < .001). 즉,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기사와 블로그 게시글과 관련한 의제설정이 온

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내의 속성들의 연결 관계의 상관성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있는 속성들의 연결 상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곧 의제 설정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

석으로 유의미한 함의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단순히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에서 자주 언급된 의제가 

중요한 의제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넘어서 속성 의제

뉴스기사 블로그 게시글

뉴스기사 1 .943***

블로그 게시글 .943*** 1

***p < .001

<Table 15> 공유가치창출 기사와 블로그의 QAP 상관분석 결과



Yoon-ji Kang

1208 Korean Management Review Vol.51 Issue.5, October 2022

들이 어떠한 연결 관계를 갖고 중심적으로 의제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QAP 상관분석을 통해서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기사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들과 이들의 연결 관계는 

블로그에서도 어느 부분 유사하게 나타남을 검증한 

결과이며, 이는 네트워크 의제설정 이론이 주장하는 

미디어 효과, 전이성에 대한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4.5.2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의 MR-QAP 

회귀분석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을 구

성하는 속성 네트워크의 유사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네트워크에 전이 관계의 방향을 확인하고

자 MR-QAP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유가치창출

에 대한 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MR-QAP 회

귀분석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온라인상에 게재된 기사가 블로그 게시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 

.943, p < .001). 즉, 경제적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설정이 일반 공중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

인된 결과인 것이다.

네트워크 의제설정 이론은 하나의 이슈를 구성하는 

여러 속성들이 의미구조를 형성한 네트워크의 형태로 

전이됨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이론

적 근거를 통해 회귀분석 결과를 설명하면, 공유가

치창출에 대한 기사 내용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네트

워크 구조가 블로그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유가치창출 이슈에 대한 의제 내용 

구조가 비슷한 경향을 띠며, 뉴스기사가 블로그의 

내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

크 의제설정의 설명력이 높게 나왔음을 통해 뉴스기

사의 내용 구조가 블로그 게시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뉴스기사가 형성하는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의제 구성 방식은 일반 공중에

게도 큰 차이 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결론 및 함의

5.1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는 기업의 능동적인 책임과 소비자를 포함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환경, 사회 등을 고려해야

만 하는 경영 환경에 주목하여,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경영 활동이 어떻게 일반 공중에게 제시되고 있는지

를 파악하고자 뉴스기사와 블로그에서 어떠한 프레

임이 나타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가치창

출 키워드를 통한 10년간의 뉴스기사와 블로그 게시

글을 수집하여 토픽모델링을 통한 프레임 분석을 수

행하였고, 의미연결망 분석 및 네트워크 의제설정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의 공유가치창출 관련 프레임 분석 결과, 

종속변수(블로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유의확률

독립변수(기사) 0.0046 0.943  .000

Adjusted R2 0.889***

***p < .001

<Table 16> 공유가치창출 기사와 블로그의 MR-QAP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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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연관된 기업 활동 중요성이 지속적으

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

련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과학 

분야의 공유가치창출 연구 분야를 분석한 결과 공유

가치창출 개념 및 사례연구가 65.1%를 차지하였다

는 Lim and Chun(2018)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공유가치창출 이슈에 대해 소비자 보다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 집단에서도 2017년

까지 개념적 정의 관련 논문이 과반이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정보

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뉴스기사나 블로그 또한 발전

된 논의를 하기 어려웠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즉, 전문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나 실증적 효과에 대

한 검증 또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축적된 결과들

이 많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제한된 프레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내용 전달이 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발전적 형

태의 다양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는 전문가, 연구자 집단에서 활발하게 관련 논의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 이슈에 대한 뉴스는 경

제 현상과 활동들 관련 특정한 관점을 활용하여 제

시하고 설명한다(Lee and Park, 2008)는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근거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를 뒷받침하듯 국내에서 수행된 다양한 경제적 이슈 

관련 선행연구들(Kang, 2012; Kim and Kim, 

2014)에서 책임귀인 프레임, 사회적 갈등 프레임, 

경제적 손실․획득 프레임 등 경제 이슈에 대한 미

디어의 해석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경

제적 이슈는 공유가치창출로서 선행연구들이 선정한 

부동산, 주 52시간 근무제, 인천경제 자유구역 개발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정책적 이슈

가 아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이슈라고 하더라도 정

책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라면 미디어가 갖

는 정파성에 따라 프레임이 달리 나타나고 그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수행되고 주도

되는 공유가치창출의 경우 논쟁적 프레임, 혹은 갈

등 프레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공유가치창출

이라는 큰 맥락이 아닌 기업과 관련된 환경, 노동자 

인권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밀접한 세부적인 이슈

의 경우 기업 주도 활동이라도 도덕적 혹은 갈등, 손

실 및 획득 프레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기업 활동 전

체의 결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다 

긍정적이며 쉽게 제시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공유

가치창출의 방법들 중 지역사회, 중소기업, 사회적 

소외계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클러스터 개발 방법론에 편향되어 제시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공유가치창출에 대해 

부정적인 프레임보다 긍정적인 프레임을 통해 전달

하고자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빅데이터 방법을 통해 뉴스기사에

서 나타난 의제가 블로그 게시글의 의제와 상관관계

가 있는지, 뉴스기사 내용이 전이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유가치창출 관련 

이슈에 대한 뉴스기사 의제 구성 방식의 구조와 블

로그 게시글에 나타난 의제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뉴스기사 내용을 블로그 게시자들이 

적극적인 활용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가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를 

통해서 살펴보면 의미연결망 분석을 결과를 살펴보

면 우선, 기사에서는 공유가치창출과 관련해 ‘기업’

과 ‘사회’가 다른 단어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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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사회’ 단어들

을 이어 다른 단어들과 연결성이 높은 단어들은 ‘활

동’, ‘지원’, ‘사업’, ‘경영’, ‘성장’, ‘경제’, ‘진행’, ‘대표’, 

‘노력’ 등이었다. 즉, 토픽모델링에서 살펴본 것과 같

이 공유가치창출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환경적 배

경 관련 단어들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어떠한 경영 전략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개

념 또는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의미연결망 분석에

서도 나타남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근접 중심성 값,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들 또한 연결 중심

성의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경제적 이슈는 국내 경제

적 차원에서도 기업적 차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기업 활동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유가치창출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방법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데, 주요 중심성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이 등장하고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실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전히 공유

가치창출 활동은 개념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

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고자 하는 기업의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공유가치창출 활동, ESG 경영,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같이 다차원의 유사한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책적 차원으로 수행되는 활동이 아니기에 

여전히 기본 개념 차원에서 이를 구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문제 4>를 통해 살펴본 블로그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주요 중심성 중 우선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사회’와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기사 의미연결망 분석의 연결 중심성 값 중 ‘기업’, 

‘사회’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이와 함께 블로그

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로 ‘활동’, ‘경제’, ‘동

시’, ‘책임’, ‘추구’, ‘수익’, ‘이익’ 등의 단어가 등장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블로그에서도 기사 의미연결망

과 같이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개념적 설명 중심의 

게시글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접 중

심성과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순위 또한 연결 

중심성의 순위와 유사했는데, 이를 통해 공유가치창

출을 설명하는 개념적인 논의가 네트워크 내에서 핵

심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개 중심성의 경우 ‘사회’, ‘기업’, ‘해결’, ‘마케팅’, 

‘마이클포터’, ‘교수’가 높은 중심성의 값을 가져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과 유사하였으나 ‘해결’, ‘마케

팅’의 경우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낮았던 노드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결’

과 ‘마케팅’의 단어가 공유가치창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주요한 연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기업 평판을 올

릴 수 있는 마케팅 수단’ 등으로 개념 설명을 위해 필

요로 되는 단어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를 종합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들을 중심으로 블로그 의미연결망

의 주요 단어들을 살펴본 결과, 블로그에서도 공유

가치창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공유가치창출 개념들이 

어떠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이슈와 같이 전문적인 

내용이며, 특히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

일 경우 전문적인 정보원을 활용하는 뉴스기사 내용

을 일반 공중이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

낸다. 이와 같은 사실은 뉴스기사를 전달하는 채널

들이 지나칠 정도로 다변화된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

에서 언론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해석하고 



Research on Frames and Network Agenda Setting Regarding Creating Shared Value in News Articles and Blogs: Focusing on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Korean Management Review Vol.51 Issue.5, October 2022 1211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이 마련

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현황 분석 및 진단, 대안 제시 

등을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Yang et al., 2012). 특히 기존에는 CSR과 CSV

이 유사한 차원으로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코즈마

케팅, ESG 등과 같이 더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해당 활동들 중 하

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들 

또한 경제적 이슈를 더욱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정보

를 일반 공중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공유가치창출 

프레임은 긍정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

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기반

이 마련된 현시점에서 기업들은 개념적 논의에서 벗

어나 일반 공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기업 경영 활동에 적용시킬 필

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경우 어떠한 의제들이 소비자들에게 제시되

는지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한 정당성 확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Jahdi and Acikdilli, 

2009)의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

석 결과, 국내 공유가치창출의 주요 사례로서 의제가 

형성된 것은 노령층의 일자리 문제, 교육 격차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상생 등이었다. 

이와 같은 이슈가 국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

유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인식과도 관련

이 있다. Statistics Korea(2021)가 발표한 ‘2021

년 한국의 사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

다수는 빈곤층과 중상층간의 갈등과 같이 한국 사회 

내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격차, 건강 격차, 일자리 

질의 감소 등의 불평등 문제가 실제로 심화되었으

며, 일반 공중들 또한 이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기업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국내 사회의 문제를 인식

하여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형성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즉, 공유가치창출이 사회적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일반 공중이 요구하는 

사회 문제를 면밀히 확인한 후 구체적인 공유가치창

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5.2 연구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경제적 이슈인 공유가치창출에 대해 미

디어가 해당 이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프레임과 미디어가 어떠한 속성들을 주요하게 연결

하여 제시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휴먼 코더들을 활용한 정성적인 내용 분석

과는 달리 10년 동안 보도된 기사들을 모두 수집하

여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프레임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이

다. 또한 뉴스기사와 블로그 각각의 속성의제가 무

엇인지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의제설정 분석을 수행

함으로써 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를 입체적으로 다

루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존 뉴스 미디어뿐만 아니라 뉴스의 수용자이

자 제공자 역할을 하는 블로그의 공유가치창출 관련 

의제와 프레임을 최초로 검증할 수 있었다. 궁극적

으로 경제적 이슈 의제와 프레임 분석에 있어 일반 

공중의 주도적인 자기표현이 드러나는 온라인 환경

을 추가함으로써 블로그에서도 공유가치창출과 관련

된 의제설정이 발생하는지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

술적인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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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경제적 이슈를 대상으

로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을 검증하는 국내 첫 시

도라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의

제설정 모델을 한국의 미디어 환경 맥락에 적용함으

로써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어가 많이 빈

출된 순위를 통해 의제 현저성을 밝히는 것보다 기

사 안에서 의제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수용자들에게 전달되는 내용과 구성

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Guo,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공유가치창출의 어떠

한 측면이 부각되는지 또는 특정 내용이 편중되어 

제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떠한 속성

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실무적 차원에서는 본 연구는 공유가치창출

에 대한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직까지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은 CSR과 혼동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기업 환경이 공유가치

창출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일반 공중 사이에 의제가 형성

되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ESG 논의가 본격화되며 기업 차원

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이슈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 또한 ESG 경영

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인식과 구매 의도를 달리한다

는 조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21). CSR, 공유

가치창출 등이 포괄되는 ESG 경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더욱 내재화 시킬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실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공유가치창출 

프레임은 긍정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

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기

반이 마련된 현시점에서 기업들은 개념적 논의에서 

벗어나 일반 공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기업 경영 활동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 이슈 관련 분석에서 공유가치창출이라

는 특정 경제 이슈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공유가치창출 개념이 등장한 후 지

속적으로 논의된 지 10년이 경과했다. 그러나 실질

적인 성과는 소비자로부터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소

비자들인 일반 공중이 해당 이슈를 어떻게, 어떠한 

수준에서 수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

는 거의 없었다. 특히 CSR, CSV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ESG까지, 급격하게 변

화하고 있는 사회공헌 관련 개념들 중 공유가치창출

은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가치창출 이슈가 

2011년 등장하여 10여 년이 된 경제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슈가 논의되는 시기를 구분하

지 않고 10여 년 사이의 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을 통

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룬 이슈가 

시기를 구분하여 연구하기에는 국내에서 다루어진 

절대적인 기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나타내듯 해당 이슈는 여전히 

개념적 차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주요하게 나타

났으며, 그마저도 기부, 봉사와 차이가 없는 활동으

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시기

를 구분하여 프레임의 차이, 의제 설정의 효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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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아도 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적 이슈임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의제 설정의 인지적 차원에 주목

하여 의제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는데, 의미연결망 분

석에서 시각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체 텍스트로 구성

된 의미연결망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최근 딥러닝 

등의 슈퍼컴퓨터를 통한 전체 문서의 네트워크를 계

산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의미연결

망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컴퓨터의 연산 

능력,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의미연결망의 크기를 조절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동시 출현 빈도 기준 상위 55개 대

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문서의 의미연결망 연산 분석을 수행한다면 공

유가치창출 논의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

이다. 또한 공유가치창출 이슈에 대한 정서적 측면

인 감정, 태도가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

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정파성을 가지지 않은 경제적 이슈였으며 연

구결과 아직 개념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

는 점에서 정서적 측면을 다루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슈에 대한 일반 공

중의 이해 및 인식 수준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

해서는 일반 공중이 의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경제적 이슈의 의

제 또는 프레임 분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행연구

가 미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프레임 연구들의 경우,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프레임을 추출하여 차용하거나 선행

연구를 통해 새로운 프레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

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도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개념을 연구 대상으

로 했다. 특히 학술적으로도 많이 연구되지 않은 개

념을 내용 분석 하였기에 의제 및 새로운 의미의 프

레임을 명명하는 것에 연구자의 주관성이 크게 반영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주관성은 본 연

구가 프레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귀납적 방식을 사

용한 것에도 찾을 수 있다. 즉, 뉴스기사나 블로그 

게시글의 내용을 파악한 후 추출된 토픽을 기반으로 

의제와 프레임을 명명하는 방식으로 연구 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렇기에 연구자 주관의 개입으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업 차원에서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중요하게 다

룰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바탕으로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경제적 이슈를 대상으로 하여 

프레임 및 네트워크 의제설정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공유가치창출

이라는 경제적 이슈를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적용하

여 분석을 수행한 초기 연구로 기업이 공유가치창출

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관련 사회

적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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